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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보울딩(Boulding, 1956)은 이미지란 사람들이 특정 대상에 대해 가지는 신념, 

아이디어 및 인상 등이 합해진 것으로써 감각적인 경험이 뇌에 새겨진 표상 또

는 지각, 특히 연상을 통해 느껴진 감각적 인상이라고 한다. 그 특정 대상에 대

해 형성될 수 있는 이미지는 입소문, 직접 경험, 매스미디어 등 다양한 곳으로

부터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이 특정 국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이미지도 마찬

가지다. 

  우선적으로 그 국가에서 일했던 경험이나 휴가를 보냈던 경험이 그 국가에 대

해 개인적으로 갖게 된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한 간접경험이  특정 국

가의 이미지 형성 과정에  큰 형향을 미칠 수 있다(고영철⋅권영후⋅장승현, 

2015).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인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정치적 안정, 민주화 정도, 경제발전 수준, 범죄 상황, 공

공질서, 역사와 전통, 문화 예술, 국민성, 교육수준, 자연경관과 기후, 국가 호감

도, 외국과의 교류정도 등을 들 수 있다(김용성, 1999). 글로벌화로 전 세계의 

각 국가와 지역이 다양한 통로와 교류를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그런 관

계로  한 국가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 특정 

국가의 이미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 가운데는  좋고 올바른 내용도 있고, 나쁘고 잘

못된 내용도 있다.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보도 내용을 통해 

갖은 지식과 태도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갖게 된 국가 이미지는 해외여행, 국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 외교관계 등 많은 국가 간의 교류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언론의 보도 내용은 각국의 언론 수

용자에게 특정 국가, 지역, 기업 및 상품 등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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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나쁜 이미지를 갖게 하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갖게 된 국가 이미지는 좋게 

형성되면 국가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될 수 있는데 나쁘게 형성되면 기업의 

상품 이미지, 국민 등에 관한 이미지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사람

들이 특정 국가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지속하고 강화시키는 것과 부정

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다.   

  그러기 때문에 각 국가는 자기 나라의 모습이 외국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고, 또한 자기 나라의 모습이 다른 나라 언론에 

좋게 보도되게 하기 위해 각국마다 다양한 방법을 각종 선전, 홍보 활동을 펴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과연 국제적 사건으로 볼 수 있는 한국에 사드 배

치 전후 한국과 중국 언론에 비친 이미지가 변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24일 양국 수교 행정체계가 수립

된 이후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기 이전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 왔다. 한

반도에 사드가 배치된 이후에 양국 간의 교류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예

를 들면, 한국 관광협회 관광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15년도의 

경우 598만 4천 명 정도, 2016년에는 806만 8천 명 정도, 2017년 225만 3천 

명 정도로 나타났다. 사드 배치가 결정되기 이전인 2016년 7월에 방한(訪韓) 중

국 관광객 수는 917,519명인데 사드 배치 1년 후인 2017년 7월에 방한 중국 

관광객 수는 281,263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세는 계속되어 전년 동월 

대비 69.3%나 감소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한국과 중국 언론에 투영된 두 나라의 모습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양국의 신문 보도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정치 성향에 따라서 한국 언론이 진보 신문과 보수 신문으로 구

별하는데 중국에서 중국공산당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서는 구별

이 없다. 그래서 한국 대표적인 진보와 보수 신문을 선택하고 중국에서는 발행

량 많은 언론사를 2개를 선택하여 양국 언론에 나타난 양쪽 국가 이미지를 전

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중국 관련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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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와 중국 언론인 <인민일보>, <광명일보>에 보도된 한국 관련 뉴스를 분석하

여,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두 나라의 신문에 나타난 양국의 국가 이미

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서론과 이론적 배경,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을 포함하여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그리고 본 연구가 갖

는 기대 효과를 설명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이미지와 국가 이미지에 대하여 이론적 논의를 전

개하였다. 그리고 외국 언론에 나타난 국가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는 이미지 개념을 설명했다. 제 2 절에서는 이미지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다. 제3절은 언론에 나타난 국가 이미지에 대한 문헌을 고

찰하였다.  

제3장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에서는 제2장에서 진행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본 

논문의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방법을 모색

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내용분석방법을 선택했고 분석대상, 

분석 시기, 자료 표집, 분석 절차에 대해서도 정의하였다. 

  제4장 연구결과에서는 <한겨레>, <조선일보>, <인민일보>, <광명일보>의 한

중 기사 내용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그에 대한 논

의를 전개하였으며,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을 도출하여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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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이미지의 개념 정의

‘이미지(image)’란 말은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에서 광범하

게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명료하게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이미지는 라틴어 ‘이

마고(imago)’에서 유래한 것으로, ‘모방하다’란 뜻을 가진 라틴어 ‘이미타리

(imitari)’에서 파생한 것이다(이도훈, 2007; 최윤희, 1996). 

현대 사회는 이미지 개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학자

에 따라서 정의도 많다. 

  김우창(1999)도 우리가 흔히 무엇인가를 연상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란 단어

는 라틴어의 imago에서 유래된 말로 ‘모방하다’라는 동사형인 라틴어 imitari에 

유래되고 나서 어떤 사물에 대하여 재현하는 유사성을 띠고 있는 현상을 지칭하

는 용어였다. 즉, 일반적으로 김기도(1987)는 우리는 어떤 대상에 경험하고 머

릿속에 상을 형성될 수 있다. 그 상에 의하여 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사물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써 행동변화와 동기가 된다(Severin&Tankard, 

1997). 김정탁(2002)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머릿속에 형성된 대상에 대한 이미

지에 의하고 그리고 이미지에 따라 우리 행동을 결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장폴 

사르트르(Sartre)는 이미지가 상상력의 소산라고 생각하고, 코틀러(Kotler)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집단까지 어떤 대상에 대해 갖고 있는 일련의 신념이 이미지라

고 하고 있다.  다울링(Dawling, 1986)은 이미지는 의미들의 세트다. 사람들은 

의미 세트에 의해 대상을 알고, 묘사하고, 기억하고 관련짓는다. 이미지는 대상

에 대한 개인의 믿음, 생각, 느낌, 인상의 상호작용에서 결과한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월터 리프먼(Lippmann, 1921)은 의사환경

(pseudo-environment)이 존재한다고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말했다.  

볼 수 없고 들 수 없고 냄새 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세

계를 머릿속에서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이 세계를 자신의 스스로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민(2009)은 이미지와 행동의 관계는 인간이 행동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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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외부환경에 관한 이미지인 의사환경을 근거하고 반응하는 행동과의 관계

를 되고 있다는 것이다. 

  월터 리프먼(Lippmann, 1921)은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상을(pictures in 

our heads)은 사실의 세계에 가깝다기보다는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정보에 근거

한다는 점에서 허상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행으로 한국에 한 번도 

못 가는 중국인들이 많은데 한국 드라마에서 남배우들이 다리가 매우 길게 나와

서 한국 남자들이 다 다리가 긴다고 인식했다. 그 인식이 잘 못되지만 대중매체

가 전달하는 정보에 근거하여서 머릿속에서 상을 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발전에 따라서 세상에서 더 새로운 것을 생기고 있고 더 복잡해지고 있

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전부 경험할 수 없고 다른 사람한테서 들고 매스 미디어

를 이용하고 세계를 관한 정보를 받고 세계에 관한 이미지를 형성된다. 하지만 

받은 정보는 사실의 세계와 차이가 있다. 의사환경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의

사환경에 의하여 반응하고 행동한다. 

  그리고 유재응(2008)도 이미지를 논술하고 인간이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념이 이미지에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 행동적 측면까지 포함된다

고 했다. 보우딩( Boulding, 1956)은 이미지란“ 사람들이 특정대상에 대해 가지

는 신념, 아이디어 및 인상 등이 합해진 것으로써 감각적인 경험이 뇌에 개겨진 

표상 또는 지각, 특히 연상을 통해 느껴진 감각적 인상”이라고  정의했다. 따라

서 어떤 대상이 주는 자극 때문에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 아이디어, 가치관 등을 용합하고 나는 태도로 그 대상에 대한 이미

지를 형성된 것이다. 예를 들어, 사드 배치 결정 후에 중국 사람들이 배치를 싫

어하면 부정적인 태도를 갖기 때문에 한국 국가이미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

각도 있을 수 있다. 

  차배근(1986)은 태도는 대체로 인지적 요소, 정서적/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

소 등으로 3가지를 나눠서 했다. 인지적 요소는 정보를 통해 형성된 대상의 속

성들 에 대한 이해이다. 예를 들어, “맞다”로 표현하는 것이다. 정서적/감정적 

요소는 대상에 대한 개인의 감정이다. 예를 들어, “좋다”로 표현하는 것이다. 행

동적 요소는 대상에 대해 있는 태도를 갖고 의지에 관련된 태도이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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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물이 건강에 좋아서 물을 마시다”로 표현하는 것이다. 레이(Ray, 1973)은 

인지적 태도가 있고 나서 감정적 태도가 나고 행동태도를 발생할 수 있다고 했

다. 

  따라서 이미지란 대상이 우리한테 자극해서 이미지를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더 주동적으로 신념, 태도 등을 갖고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처럼 의사환경에 의

하여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상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언론에 나타난 

양국 국가이미지를 연구하려고 한다. 

제 2 절 이미지 형성과정

  그런다면 이미지는 어떻게 우리의 머릿속에 형성되고 바꾸고 변하는 것인가? 

이에 관한  여러 연구자들이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Moffitt(1994)는 개인의 국가이미지 형성통로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째는 개인이 조직적,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

는 경우이며, 둘째는 매스미디어 내용을 칭하는 텍스트적 관계로서 매스미디어

에 나타난 내용을 접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형성하는 경우이며, 셋째는 개인적 

경험으로 개인별로 국가를 방분하거나, 상품을 사용하거나, 국민을 접촉함으로

써 얻어지는 경험을 통해 국가이미지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사람들이 모든 사회적 현실을 경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매스미디

어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 경제, 정치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매스미디어

가 특정 국가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느냐 것은 중요한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국

가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통로는 미디어다. 자국의 미디어 내에서 타

국의 뉴스의 양이 증가하는 반면에 주로 사건사고, 위기, 재난 등에 초점이 맞

춰 외국의 소식을 뉴스에서 다루고 있고 나라에 대한 부정확성과 불충분 증가 

되고 있는데(Goodman,1999; Wilhoit &Weaver, 1983), 이처럼 국가이미지 형

성의 주요 게이트키퍼인 언론이 왜곡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거나 잘못된 

정보원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국민들의 외국과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왜곡되어 부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신호창,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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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Chang, et al., 2009).

  신호창(2011)는 국가이미지에 적용하여 관계적 통로는 구전과 의견 지도자 등

을 매개로 한 2단계 혹은 다단계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며, 영화, 출판물 등에 

의하여 전달되는 대중문화의 메시지와 텍스트적 통로 한 접촉은 잡지, 신문, 라

디오 동에 의하여 전달되는 뉴스가 해당한다. 이 경우 전달되는 국가이미지가 

사실이나 현실보다 과정, 축소, 왜곡, 미화되는 경향이 있다. 

  Smith(1973)는 국가이미지를 직접적인 경험을 해서 얻은 것뿐만 아니라 간접

적인 경험도 많다. 인지시스템의 주요 소통기제가 매스미디어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많은 학자들은 현대사회가 정보사회로 발전하면서 매스미디

어 채널을 가장 비중이 큰 이미지 형성 경로로 보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 속에

서 사람들 간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다양한 이미지의 전달자가 발생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세계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

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불딩(1961)은 대상에 대해 이미 갖고 있는 이미지가 다시 정보로 될 수 있고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과거의 형성된 이미지를 현재 

이미지는 수용하고 형성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미지가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

속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매스 커뮤니케이션 제한효과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의 관심범위와 기억력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지각 상황을 특정태도를 갖고 접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의하고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있어서 고도의 선택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차배근,1986).즉, 사람들이 외부환경에서 모든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어

떤 특징들이 영향을 본인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만 선택하는 심리적 성

향이 있다. 그리고 본인이 관심이 없는 정보를 회피하고 본인이 신념이나 태도

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왜곡, 오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미지가 현실과 다르고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고 사람의 수준에 따

라서 편견적인 특성도 있고 100% 사실이 아니다. 

  이미지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것이나 기업이 아니면 제품/브랜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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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매스 미디어의 

정보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다. 우리 일단 머릿속에 이미 있는 이미지에 의하여 

결합하고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새로운 이미지가 형성된다. 

아니면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있는 이미지를 결합하고 새로운 이미지가 형

성된다. 

  우리 일반 생활에서 신문, 방송, 인터넷으로 배포하는 정보는 이미지를 형성

하는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대상에 대한 이미지는 과거의 이미지와 추가로 수용된 정보와 

경험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고영철이 제시한 이미지 형성과정 모델(1994)에 따르면 이미지 형성과정은 다

음<그림1>와 같다. 특정 국가/지역 혹은 기업 이미지의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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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정 모델

                    (1)              (2)                   (3)

                      (4)

  

  고영철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X(한국, 중국, 각종 상품 등등)에 최초의 이

미지는 (1) 은 X에서 생산된 각종 제품사용 경험과 대인 간 접촉 또는 매스 커

뮤니케이션의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그런데 최초의 이미지는 X에서 생산

된 각종 생산품 사용경험과 X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없이 주로 대인 커뮤니케

이션을 통한 소문이나 사적 견해 또는 매스 미디어의 케이트키핑 과정을 거쳐 

보도된 극적인 내용/정보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객관적 실체에 아주 가까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왜곡된 것일 수도 있다. (2)의소비자 혹은 여행자들은 

X에 가서 직접 체험하면서 이미지의 소재들과 접촉을 통해 기존의 이미지를 확

인하고 소비하면서, X에 대한 지존 태도를 보강하거나 변경한다. 이 과정에서 

X에 대한 이미지 (3) 가 재형성된다. (3) 의 이미지는 (2)의 재형성 과정을 거쳐

서 (1) 의 부분적 이미지가 수정되고 보완되어 형성된 이미지다. 새로 형성된 

총체적 이미지 (3) 이 다시 (1) 의 이미지가 되며, (2) 의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재형성되는 순환과정(4)을 밟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는 정보와 경험에 의해 

계속 재형성되고 수정,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미지의 형성이 주요한 토대가 되고 있는 신문의 보도내용

을 분석해 보고자한다. 여기서 분석한 내용은 양국이 상대방 국가에 어떻게 비

추어지고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l 매 스 미 디 어 

및 대인간 접

촉

l 제품 경험

x에 대한 최초 

이미지 

X의 객관적 실체

직접 체험

새로 형성된 X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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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가이미지에 대한 선행 연구 

   앞에서 이미지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런다면 국가 이미지는 무엇이고 어

떻게 형성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에 관한 연구들

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강현두, 주어휑이, 허진(1998)은 1949년~1996년까지 47년 동안에 중국 <인민

일보>,<광명일보>,<문회보>에 보도된 남북한 이미지 비교분석 연구했다. 세 신

문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개월 간격으로 표본 추출 하였다. 추출된 

신문기사의 외형적 특징, 내용적 특징, 그리고 보도 방향을 내용 분석하였다. 외

형적 특징은 게재된 지면, 기사의 크기, 기사의 위치, 기사유형, 그리고 정보원

을 포함했다. 내용적 특징은 기사의 주제와 보도 대상 및 관련국에 대해 분석하

였다. 주제 분석에 사용된 항목은 국내정치, 경제/산업, 외교, 체육, 재난/사건, 

과학기술/의료, 범죄/재판, 국방/군사, 문화 예술, 종교, 학술/교육, 인간적 흥

미, 환경/공해/보건, 관광, 그리고 기타로 분류했다. 보도방향은 각각의 기사들

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한 후에 대상국가에 대한 보도입장이 긍정적인가, 중립

적인가, 부정적인가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있었다. 

  분석결과는 중국 언론에 그 동안 보도된 북한에 대한 기사 건수가 남한보다 

더 많고 북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그 동안 중한 수교 

때문에 보도 시가의 건수도 변화가 나왔다. 각 언론사가 지면의 변화가 계속 있

어서 비교가 어려워서 제1면에 있는 기사만 분석했는데 제1면의 보도 기사 건

수는 북한이 남한이나 남북한 관련기사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중국 개혁개방 이후에는 변화가 나왔다. 남한에 관한 제1면 기사 건

수는 좀 증가했다. 기사의 유형별 살펴보면, 사진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북한

에 관한건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남북한 모두에 관련된 것, 그리고 남한에 

관한 외신은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보원에서는 개혁개방 후에 자

체취재 기사의 비중이 더 많아지고 남북한에 대한 자체취재 기사가 증가하고 남

한에 대한 의신 기사가 다 많이 되었다. 주제를 살펴보면, 남북한의 외교관계와 

국방, 군사 그리고 양국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도태도는 남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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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시대에 따라서 변

화가 왔다.

  결과는 중국의 주요 신문들에서 북한 관련기사는 남한 관련기사보다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우월한 지위를 누려왔다.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변화 되었

다. 하지만 중국 언론에서 지난 20년간의 변화가 중국 국민들의 일상적인 인식

을 바꿀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의진(1993)은 우리나라 2개 일간지에 나타난 미국, 소련, 일본, 중국 관계 

에 대한 뉴스를 연구 분석했다. 세계적으로 탈냉전시다가 도래하기 시작한 88

년,그 전의 86년, 그 후의 90년 시기로 나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외형적, 내용적, 보도방향으로 3가지를 나눠서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86,88,90년 전체적으로 일본과 미국에 비하여 중국과 소련이보다 긍정적으로 묘

사했다.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소련에 관한 기사의 양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외교, 국방, 국내정치, 스포츠, 사회일반, 산업경제 주

제가 더 많고 일본의 경우, 국내정치, 외교, 중국의 경우, 국내정치, 사회일반, 

소련의 경우, 국내정치, 외교, 산업경제, 국방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한국  언론은 중국과 소련을 일본과 미국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들에 관한 기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에서 일

본에 대한 보도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되었다. 

  유세경(1998)은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해외언론 보도경향과 국가이

미지를 연구했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사태 관련 미국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하고, 보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총체적 이미지를 파악했다. 구체적

으로 미국언론에 나타난 우리나라 경제위기 관련 보도에 있어서 어떠한 사건, 

인물, 시각이 선택되었으며, 경제위기 관련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각 관점은 

무엇이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경제위기 뉴스보도 경향과 보도에 나타난 우리나

라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의 The New Times 와 Wall Street Journal

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기사는 Proquest와 Dow Jones Interactive 

on-line service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보도기사의 내용은 기사의 양, 기사의 

형식, 기사의 정보원, 기사의 방향 등으로 나누어 분석되었고, 경제위기관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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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시각과 정보원에 대한 보도 경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

상황, 뉴스보도 정보원에 대한 지칭용어와 헤드라인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사태에 관련된 미국 언론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 기사의 

양이나 보도형식에 있어 중. 장문의 기사와 심층보도를 요하는 해설기사가 많아 

한국의 경제위기상황을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

도 내용에 있어 긍정적인 시각의 기사보도는 부정적인 시각의 기사가 압도적으

로 많으며, 부정적인 시각의 기사일수록 더욱 중요하게 보도되는 경향이 있었

다. 보도의 정보원이 누구인가를 분석한 결과 한국정부, 기업, 미국정부/기업이 

전체 뉴스정보원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민, 노동자, 노동단

체가 뉴스 정보원이 된 경우는 매우 적어 한국의 경제위기상황에 관련된 뉴스보

도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국정부나 미국정부의 발표, 정책 등

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병종(2010)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뉴욕타임스에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 변화 추이를 연구했다. 시기는 5년 단위로 네 기간을 선정하고 1기는 

1994년 -1995년 3월까지, 2시기는 1999년 4월부터 2000년3월까지 , 3기는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4시기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5

년 주기의 이 네 기간은 한국 4개의 다른 정부가 있고 정책도 다르고 각 정부

가 1년 후에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고려되었다. 각 시기별로 문화, 가치, 

삶 등 이러한 소프트 파워적 요소들은 한 나라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때문

에 이러한 요소들을 주제로 한 한국 관련 기사 역시 보다 긍정적인 논조를 띠게 

된다. 이러한 점이 국제 언론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4년의 기간을 

선정하여 뉴욕 타임스의 한국 관련 기사의 주제, 주체, 형태, 태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뉴욕 타임스의 한국 관련 기사들은 시간이 갈수록 국방, 정치, 경제 등 

하드 파워적 주제보다는 문화, 예술, 스포츠, 가치, 철학, 교육, 생활 등 소프트 

파워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논조 역시 점차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었다. 또한 기사의 주체도 정치 단체나 기업 

집단 등에서 점차 한국인 개인으로 변하고 있었다. 

  이민(2009)은 <인민일보>와 <북경청년보> 중심으로 중국 언론에 나타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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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이미지 연구했다. 내용분석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

까지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2002년은 한중 수교 10년이 되고 한국 세계적인 행

사인 올림픽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기사의 특징(기사의 보도 량, 기사의 형식, 기사의 정보원, 기사의 주제) 기

사의 톤은(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어떤 것인지 신문사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했다. 

  분석 결과는 기사 보도양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중국 

신문에 보도된 한국 관련 기사는 년도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중국 언론에서 

한국에 관한 기사가 비교적으로 많다고 알 수 하였다.  기사의 형식은 두 신문

은 모두 스트레이트 뉴스가 주류를 이루고 다음으로 심층보도, 시사평론, 기타, 

사진보도, 인터뷰, 사설의 순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인민일보>의 스트레이트 기

사가 <북경청년보>기사보다 더 많고 <북경청년보>의 심층보도, 사진을 차지하

는 량이  <인민일보>보다 더 많다. 전체적으로 자사가 비중이 더 많다고 알 수 

있다.<인민일보>의 기사출처, 자사, 신화사, 외부투고, 기타, 외국통신사, 다른 

신문의 순으로 나오고 <북경청년보>는 자사, 신화사, 기타, 다른 신문, 외국통신

사, 외부투고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제에 대해 한국 스포츠에 대한 보도가 많다. 

다음에 외교, 경제, 정치, 문화, 국방, 사건, 기타 등의 순으로 보도되었다. 한국 

관련 관광과 종교에 관심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일보>는 스포츠가 

비중이 많고 <북경청년보>는  외교 면과 경제면이 더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인민일보>는 국방, 문화, 정치, 사건, 기타 순으로 나오고 <북경청년보>는 문

화, 사건과 기타, 정치, 국방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도 태도는 중국 신문에 나타

난 한국 관련기사는 긍정적으로 보도되었다. <인민일보>는 긍정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하였다. <북경청년보>는 긍정적인 기사가 더 많다. 주제

별 기사의 톤은 외교, 경제, 문화, 환경, 과학기술, 교육, 오락 등 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것을 알 수 하였다. 그리고 정치, 국방, 관광, 스포츠 및 기타 내용에 

관련하여서는 중립적인 것을 알 수 하였다. 종교 관련 내용은 2건이지만 각 긍

정적인 보도와 중립적인 것을 알 수 하였다. 환경에 대한 보도는 부정적인 보도

가 없었다. 



- 14 -

  卢建雯(2011)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조선일보에 보

도된 중국 국가 이미지를 연구했다. 분석 유목은 신문지면(종합/정치, 사회, 지

방뉴스, 국제, 문화, 여론/사설, 경제, 기타) 주제(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

적), 보도의 의도 방향(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3가지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5년(2001-2005)의 보도 총량은 뒤 5년(2006년-2010년)의 보도 총량보다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면은 경제면과 국제면의 비중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종

합/정치 및 여론/사설이다. 상대적으로 보도 량이 적은지면은 사회, 자방뉴스, 

스포츠, 문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제는 경제에 대한 보도는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치, 문화, 사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도의 의도방향은 중립적

인 태도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중립적인 비중과 부정적인 비중은 거의 비슷

하게 나타났다. 신문 지면에 따라서 보도의 의도방향은 사회지면은 부정적인 편

이다. 경제지면은 긍정적인 보도가 더 많았다. 국제면의 태도는 긍정적인 것을 

알 수 하였다. 주제에 따라서 정치는 부정적인 건수가 더 많고 경제는 긍정적인 

것이 더 많고 사회와 문화는 부정적인 건수와 긍정적인 건수는 비슷하다. 

  한국 이미지에 관한 연구로는 이병종(2012)의 “국제 언론에 비친 한국의 이미

지 연구- 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과 관련이 깊은 4개 

주요국 즉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언론 기사를 분석하여 지역별로, 그리고 국

가별로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가 어떤 차별을 분석 하였다. 이 4개국은 서로 다

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를 가지고 있고 한국과의 관계도 서로 다르기 때

문에 이들  국가 언론사가 보도하는 한국의 이미지는 크게 차이를 보일 것을 위

해 4개 국가마다 그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언론사에 나타난 한국 이미지 

관련 보도가 국가별로 주제, 주체, 정보원, 논조 및 서술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는 주제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사회 분야를 많이 보도하고 영국과 일

본은 경제 산업 분야를 많이 보도했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의 군사 외교 분야도 

많이 보도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구미 국가들보다 한국의 문화 분야에 대해 더 

많이 보도했다. 미국은 한국 사회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중국은 사회 현상

이 보인 구조를 기사의 주체로 사용하는 것이 많고 경제 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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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국과 일본은 기업이 포함된 단체를 주체로 많이 사용했다. 미국, 영국, 일

본 언론은 한국의 정부 관료나 정치인을 정보원으로 많이 사용한 반면 중국은 

연구소나 단체를 많이 인용했다. 논조에서 영국은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가 

많았고 일본과 중국은 그 보다는 긍정적 이었다. 그 중에서 일본이 가장 긍정적

이었고 영국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남일우(2015)는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나타난 한국의 국가이미지에 대해 

연구했다.본 연구는 독일의 대표적 슈피겔이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형성시

키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시기에 한국은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슈피겔은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누

가, 얼마나 그리고 어느 지면에, 한국관련 주제들, 전달되는 한국의 국가이미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시기에 따라 차이점을 연구했다. 기사들을 내용분석 

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슈피겔 홈페이지에 있는 아키이브에서 제목과 내용에 

한국, 코리아, 서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기사를 모두 발췌하여 전수조사

를 하였다. 한국에 대한 보도내용이 아주 미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사들은 분

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다른 나라에 대한 기사지만 한국에 대한 보도내용

이 본문의 1/2이 넘는 경우에는 한국 관련 기사로 포함시켰다. 남북한이 동시에 

보도된 기사에서는 남한관련 보도내용이 본문의 2/3가 넘으면 한국관련 기사로 

취급하였다. 

  연구 결과는 슈피겔은 한국에 관한 보도 기사 건수가 많지 않아서 한국에 대

해 아주 적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알 수 하였다. 김대중 정부보다는 노문현 정

부에 기사 량이 좀 많았다. 지면을 보면 국제면의 비중이 제일 많고 기사주제는 

외교/안보와 경제의 비중이 많고 그 다음에 과학/교육/기술, 문화/예술/스포츠, 

국내정치, 사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사건들을 주로 보도

하거나 혹은 주로 부정적인 관점을 강조하여 보도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

났기 때문이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슈피겔에 보도된 한국관련 기사들은 주로 국제 면에 보도되었으

며, 이어서 경제면과 과학/기술면이 그 뒤를 따랐다. 슈피겔이 한국에 대해 보

도할 때에는 주로 남북관계가 포함된 외교/안보와 경제와 관련된 주제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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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도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과학/기술, 문화/예술 분야의 주제들도 

적지 않게 보도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슈피겔은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부정

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금 더 많이 전달하고 있음이 이번 분석

을 통해서 밝혀졌다. 

  본 연구가 잡지 1개만을 대상으로 많지 않은 기사를 분석하였으며, 남북관계

가 호의적이었던 두 정부시기를 분석기간으로 삼음으로써 일반화의 한계가 있

다. 앞으로 슈피겔이 이와 같은 보도경향을 계속 지속한다면 독일 국민들의 한

국에 대한 이미지도 더 빨리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조박(2016)은 사드(THAAD)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보수언론과 진보언

론의 프에림 비교 분석했다. 사드 관련 보도의 뉴스 프레임, 정보원, 의견기사의

보도태도 3가지를 나눠서 신문사별로 시기에 따라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알아

보기 했다. <조선이보>와 <한겨레> 2 언론사를 분석대상으로 사드를 처음 제안

한 이후부터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한 날까지,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한 

후부터 한국정주가 사드 배치장소를 결정하기 전까지, 한국정주가 사드 배치장

소를 결정한 후 2016년 9월 30일까지 3가지로 진행했다. 

  신문사별과 시기별로 분석 결과는 <조선일보>는 스트레이트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해설기사, 사설, 칼럼, 기획/연재, 인터뷰, 톡자 투고 등의 순으로 나

나났다. <한겨레>는 스트레이트, 해설, 사설, 칼럼 ,기획, 연재, 인터뷰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뉴스 프에임은 <조선일보>는 한미동맹 강화 관련 내용을 많이 

보도하고 “사드 사양”프레임을 많이 보도하였다. <한겨레>는 “풀뿌리민주주의”

와 “신냉전” 관련 프레임을 많이 보도하였다. 시기에 다라서 각 언론사별로 프

레임의 상황도 논술하였다. 정보원은 1시기에 중국과 관련 정보원은 <조선일보>

더 많았다. 2시기는 북한이 더 많이 나오고 미국 정보원도 많이 나왔다. 3시기

는  <한겨레>와 <조선일보>는 한국 정보원이 더 많이 나왔다.<한겨레>는 시민

단체와 일반인을 많이 활용하였고, <조선일보>는 익명 정보원을 더 많이 나왔

다. 의견기사의 보도태도는 1시기에는 <조선일보>에는 중립적인 태도가 많이 나

타났다. <한겨레>는 부정적인 태도가 있었다. 2시기는 <조선일보>는 긍정적인 

태도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중립적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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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각각의 연구자들은 언론에 보도된 특정 국가

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기사의 량, 기사 유형, 기사 보도지면, 사진, 정보원 그리

고 보도태도(논조)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도 한국과 중국 언론에 투영된 양국의 이미지가 사드 배치 전

후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사개제 지면, 기사의 유형, 

정보원, 기사 주제, 기사의 보도(논조)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매스 미디어의 보도는 한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에 대해 갖는 이미지 형성

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 국가의 주요 언론이 다른 국가를  어떻

게 보도했는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에 수교협정을 체결한 이후부터 계속 우호적인 관계

를 유지했지만,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한 후에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조

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한 전후

로 한국과 중국의 주요 언론이 상대 국가를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연구문제1: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　전후 한·중 언론의 기사 형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　전후 한·중 언론의 기사 주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　전후 한·중 언론보도의 보도태도는 어떠한

가?



- 18 -

제 2 절 연구방법 

1) 내용 분석

  본 연구는 한중 언론에 나타난 한중 국가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용분석

을 선택하였다.

  내용분석은 사회과학 연구 방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어 왔다. 내용 분석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커스(Barcus, 1959)는 내용분석이란 커뮤니케이

션 메시지들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라고 했다. 베렐슨 (Berelson, 1952)은 내용

분석이란 객관적, 체계적, 수량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연구하는 방법이

라고 했다. 그리고 버드, 돕 및 도노휴(Budd, Thorp and Donohew,1967)의 

관점은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커린저( 

Kerlinger, 1973)는 내용분석이란 관찰방법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설문지 또는 인터뷰 방법을 이용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된 

커뮤니케이션내용을 분석해서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스톤(Stone, 1964)

은 내용분석이란 메시지의 동기, 태도, 주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

리고 월리저 와 위녀(Walizer & Wienir, 1978)도 내용분석이란 기록된 정보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체계적인 절차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크리프도프

(Krippendorf, 1980)의 관점에 의하면 내용분석은 데이터의 상황에 대한 반복 

가능하고도 타당한 추론을 얻을 때 중요한 연구기법이라고 했다. 

앞에 제시한 내용분석에 대한 여러가지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내용분석방법

은  생산된 메시지의 동기, 주제, 태도 등을 객관적,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을 말하다. 즉, 단순한 내용분석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객관성이란 한 조사자의 설정된 원칙과 체계를 바탕으로 실시되는 것

은 다른 사람이 같은 재료를 분석해도 똑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체

계성란 이미 설치한 규칙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원칙에 따라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체계성이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성이란 이론적 관계성을 가져야 한

다는 것이다( 차배근,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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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용분석방법이란 어떤 커뮤니케이터가 겉으로 표현된 메시지를 분석

해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매체를 통하여 누구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

지고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하였느냐하는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방법이라

고 한다. 종합적인 내용분석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메시지의 특성을 분석하

고 여러 가지 변인들을 추리하는 것이다(Karin Dovring, 1954).

2)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종합일간지< 조선일보>와 <한겨레>,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종합일간지<인민일보>와 <광명일보>이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신문으로,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이

다. 

  한국 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한국ABC협회)가 2018년 종편, 케이블 참여 매체 

25개사에 대한 유효부수 인증 결과 조선일보가 145만 8614부로 국내 일간지 

중 1위를 기록했다. 2017년도 일간신문 163개사 인증부수 중에서 <조선일보>가 

발행부수가 151만3073부, 유료부수가 125만 4297부로 기록했고 1위를 차지했

다. 

  <한겨레>는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신문으로 알려져 있다.  <한겨레>는 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과 민족의 통일을 목표로 책임 있는 언론정립’을 설립 목

적으로 하고, ‘대중적 정론지’라고 한다. 시사주간지 시자저널이 2014년 9월 전

문가를 대상 실시한 한 조사에서 가장 많이 열독하는 언론 매체로는 한겨레, 조

선일보, KBS, 네이버의 순서였고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한겨레를 꼽았다. 2017

년도 일간신문 163개사 인증부수에 따르면 <한겨레>는 발행수가 23만9431부이

고 7 위를 차지했다.

  <인민일보>는 1949년 8월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로 승격되었다. 

<인민일보>는 심양, 상해, 무한, 광주 등 큰 도시에서도 똑같은 <인민일보>가 

인쇄된다. 1997년 1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홈페이지를 개통하고 <인민일보>인

터넷 판이 나타났다. <인민일보>는 오늘날 중국 최대의 신문이자 최고의 권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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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스스로 표방하고 있듯이 중국의 입장에서 외부세계와 중국의 중요한  ‘창

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全国报刊内容汇编 ,1997) 

  <인민일보>의 주요 기능은 정부의 공식정보 전달,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다. 

그리고 <인민일보>는 창간 당시 발행지면이 4면에서 지금은 16면으로 증면되었

고, 현재는 매주 토, 일요일에는 8면을 발행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6면으

로 지면이 크게 확대되었다. <인민일보>의 지면 구성은 <표 2>와 같다. 

  2017년 <인민일보>의 총 편집장에 따르면 <인민일보>가 매년의 발행량이 총 

330만 정도 나오고 인터넷에서 <인민일보> 매일 사용자는 6.5억이라고 말했다. 

2015년 전국의 언론사에서 <인민일보>의 발행량이 280만부를 기록했고 2위를 

차지했다. 2015년 세계 신문협회에 세계 일간지의 발행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20명 중 <인민일보>는 186만부를 기록했고 18위를 차지했다.

  <광명일보>는 1949년 6월 16일 , 북경에서 중국민주동맹 중앙위원회의 기관

지로 창간되었으며, 1953년 1월 중국 각민주 당파와 중화 전국 공상연합 그리

고 무당파 민주인사연합에서 발행하는 신문으로 바뀌었다. 현재 베이징에서 조

간으로 발행되는 이 신문은 전국에 걸쳐 지식계층을 주된 독자대상으로 하는 종

합지로서, 스스로 밝히듯이 중국의 지식계를 대변하는 창구이다. 보도의 특징은 

교육, 과학, 문화 등 부분이다. 

  독자는 120개 국가를 넘어 사회의 각 계층까지 차지하고 있다. 2018년 <광명

일보>는 전국의 발행량이 102.95만부를 달성되었다. 2017년 발행량이 95만부를 

했는데 창간 35후 최고로 기록했다. 2016년 우체국 신문부수 조사결과에 따르

면 <광명일보>는 발행량이 80부 정도 기록했다. 이상의 시간에 따라서 보면 

<광명일보>는 발행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광명일보>는 잠재력이 있

고 중국 언론사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한다. <광명일보>의 지면은 <표 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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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광명일보

지면 지면 구성 지면 구성

1 뉴스 요약 뉴스 요약

2 뉴스 요약 뉴스 요약

3 뉴스 요약 종합

4 뉴스 요약 교육/과학

5 특집 문학

6 뉴스 요약 교육 뉴스

7 이론 군사

8 광고 국제뉴스 

9 오피니언 환경

10 경제 사회

11 정치 국학

12 문화 문화 

13 사회

14 환경

15 광고

16 지방뉴스 

<표 1 > 신문사별　지면 구성

3) 분석기간 및 자료 표집 방법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은，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선포한 시점인　

2016년 7월 8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각각 1년인 2015년 7월 8일부터 

2017년 7월 8일까지로　설정하였다．　

  분석대상 기사는 <조선일보>와 <한겨레>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검색창에 

“중국” 이란 키워드를 입력해서 중국과　관련된　모든　기사를　추출하였다. 해

당 기사 속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도 기사의  2/3이상이 중국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기사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신문의 경우 <인민일보>와 <광명일보>의 홈페이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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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창에 들어간 후 “한국”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해당기사를 찾아냈지만, 이 기

사들을  출력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500개 정도의 신문

사　기사가 검색되는 <CHKD　신문 데이터 베이스>에 들어가서 “한국”이라는 

단어를 입력해서 해당기사내용을 확인한 후에, 이 기사 가운데 한국에 관한 내

용이 2/3이상 되는 기사만을 뽑았다. 이런 방식으로 2015년 7월 8일부터 2017

년 7월 8일까지 2년 동안  4개 신문에 보도된 양국의 기사를 추출하였다. 추출

결과，　중국에 관한 뉴스는 <조선일보>에서 총412건, <한겨레>에서 총438건이 

보도되었고, 한국에 관한 뉴스는 <인민일보>에 총 73건, <광명일보>에 총25건

이 보도되었다.  

4) 분석 절차

(1) 표본의 코딩

   선행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각각의 연구자들은 언론에 보도된 특정 국가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기사의 량, 기사 유형, 기사의 주제, 기사 보도지면, 사진, 

정보원 그리고 보도태도(논조)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도 한국과 중국 언론에 투영된 양국의 이미지가 사드 배치 전

후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사의 게제 지면, 기사의 유

형, 정보원, 기사의 주제, 기사의 보도(논조)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표2>참

조). 

  기사 지면은 종합/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문화면, 국제면, 오피니언( 여론/

사설), 기타로 분류하였다. 기사의 유형에 사용된 유목은 스트레이트, 해설/분

석, 기획/연재기사, 인터뷰/대담, 사설, 칼럼, 기타로 분류하였다. 정보원은 외

국통신사, 자체취재, 외부투고, 다른 신문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였다. 취재원은 

실명 취재원, 익명 취재원을 했다. 뉴스 출처는 자체취재/ 자사특파원( 기자나 

특파원, 통신원이 쓴 기사), 외국통신사 ( 외국방송사 이름을 그대로 인용한 기

사, AP, UPI , Reuter),국내통신사(연합통신 등), 독자투고(학자, 전문가 혹은 

독자가 투고한 기사), 기타( 그 외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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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사진은 대통령, 주요 공직자( 장관, 국회의원, 도지사, 주지사 등), 주요 사

회 인사/ 기업인/ 연예인 등, 사건중심인물(범인), 일반인(성인, 청소년/학생 ,군

인, 기타로 분석했다. 사진 출처는 자사 기자, 외신. 타 매체, 독자제공, 기타를 

분류했다. 그리고 인물사진의 성별은 남, 여 , 혼합, 기타로 분류했다.

내용적 특징으로는 기사의 주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뉴스 보도 내용에 따라 정

치(정부와 관련된 활동이나 정책, 정치인 및 그들의 활동, 부정부패, 정당대회, 

국가방문, 선거, 승진이나 퇴직, 사다 배치 등 정부에 대한 불만의 시외), 경제

(거래량이나 물건 종류, 등 외국과의 무역, 유통, 수준, 환률, 금리 등, 기업), 사

회( 인간의 흥미, 자연재해, 큰 사고, 범죄활동), 문화( 전통 역사, 한류의 관한 

드라마, 연예인, 축제, 유산 등),국방( 군사, 국가 안보, 사드 미사일 무기, 북한 

문제), 외교(대외의 관계, 외교적 회의 ,양토분재, 위안부 문제 등), 복지( 병원, 

노인원, 의료보험, 취직, 장애인, 노인화 사회), 관광( 관광 객수/상황, 관광 보

조물), 환경(미세먼지, 기후, 쓰레기 문제), 교육과학( 통신, 의료과학 기술 발전, 

개발, 첨단과학시술, 박람회, 학술 활동, 학교/학원 상황) 스포츠(채육 경기 대

회, 운동 선수, 감독) 등을 나누었다.

보도방향은 대상국가에 대한 보도입장이 긍정적인가, 중립적인가, 또는 부정적

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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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석 항목 분석 유목

Q１ 보도 시기

①2015년7월8일　～　2016년 7월7일(사드배치　결정　발표　이전)

②2016년7월8일　～　2017년 7월 8일(사드배치　결정　발표　이후)　

Q 2 기사 유형 
①스트레이트  ②해설/분석　 ③기획/연재기사 ④인터뷰/대담

⑤ 사설  ⑥칼럼　　 ⑦기타

Q３ 신문지면
①종합/정치면 ②경제면 ③사회면 ④국제면

⑤ 문화면/연예 ⑥스포츠 ⑦오피니언( 여론/사설) ⑧기타

Q４ 정보원　유형

①대통령/주석, 청와대

②국방부

③외교부

④기타 중앙정부(부처)   (외의 제외하는 것)

⑤ 지방정부 

⑥교수 / 학자/ 박사/ 연구원 

⑦전문가(감독, 연예인, 부장, 변호사, 의사,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 )

⑧타 언론사( 신문, 방송, 외국 통신사, 외국 신문)

⑨자료(통계, 합의, 문서, 책  등)

⑩국회(국회의원/ 정치인)

⑪시민사회단체(환경운동 연합 등 비정부 조직이면서 시민의 요구를 대변  

  하는 것) 

⑫사회/이익단체( 체육단체, 농수축산업, 노동단체, 문화예술, 중소기업지원  

  센터, 장애인단체 )   

⑬일반인( 시민의 직업을 말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으로 한다)

⑭법원/검찰/경찰

⑮위안부

⑯군인

⑰경제기관( 은행)

⑱기타

Q５ 취재원 유형

①실명 취재원:

기사에 취재원의 이름과 직책 등이 분명히 밝혀지는 실명 개인

취재원이나 보도자료, 성명서, 법정 판결문등을 말하는 간접 취

재원이나 공공 단체나   기업 등을 말하는 단체 취재원

②익명 취재원: 한 참석자 등과 같이 취재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나 ‘가명’이라고   적은 것이나 성명이 밝혀져 있지 않은 복수의 인

물 취재원을 말하는 불특정 다수 취재원

<표 2 > 분석항목 및 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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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６ 뉴스 출처

①자체취재/ 자사특파원( 기자나 특파원, 통신원이 쓴 기사)

②외국통신사( 외국방송사 이름을 그대로 인용한 기사, AP, UPI ,

   Reuter)

③국내통신사(연합통신 등)

④독자투고(학자, 전문가 혹은 독자가 투고한 기사)

⑤기타( 그 의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

Q７
인물 사진 

유형

①대통령

② ②주요 공직자( 장관, 국회의원, 도지사, 주지사 등) 

③ ③주요 사회 인사/ 기업인/ 연예인 등

④ ④사건 중심인물(범인) 

⑤ ⑤ 일반인(성인) 

⑥  ⑥청소년/ 학생 

⑦ ⑦군인

⑧ ⑧기타

Q８

인물사진 

성별

①남

②여 

③혼합

④기타

Q９
사진 출처

①  ①자사 기자

② ②외신. 타 매체

③ ③독자제공

④ ④기타 

Q1０
기사　주제

① ①정치/ 각종 시위: 정부와 관련된 활동이나 정책; 정치인 및 그들의

    활동 ;부정부패; 정당대회; 국가방문; 선거; 승진이나 퇴직 등 인사 변동;

    사드 배치 등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시위; 정치 체제;

    민주화; 

②외교: 대외의 관계; 외교적 회의; 영토분쟁; 국제 교류; 위안부  등 

③경제: 거래량이나 물건 종류 등 외국과의 무역; 무역 협의 관계; 농수축  

  산업 현황; 유통 현황; 경제성장률; 수준이 세계에서 몇 위; 외환보유액;  

  환율; 금리, 비트코인 등 금융; 증시; 위안화; 전기차, IT, 전자상품, 화장

  품, 친환경 등 기업 경영 및 그의 상품 소개 ; 소비현황; 투자 수매; 인  

  터넷 쇼핑; 집값; 기업 인수; 인터넷 스타 경제; 창업 경제  등   

④문화/연예/ 오락/종교: 전통 역사/ 민속   문화; 한류의 관한 드라마; 영



- 26 -

화; 음악; 예능프로그램; 연예인; 문화 축제 , 교류 ;무형문화   유산; 도

자기 등 예술품; 음식 문화 등 

⑤ 국방: 국방 건설; 군사 훈련; 국가 안보 및 사드 미사일, 항공모항 같  

   은 무기; 철준; 진군 등 군사 활동; 군인; 북한 문제 등 

⑥사회/범죄사건/재난/사고/: 생방송, 관군제 등 인간의 흥미;  자연재해;

텐진 폭발이나   교통 등 큰 사고; 실종이나 중요한 인물 등 경찰 및 검

찰의 수사;   판결의 범죄사건; 시기; 장기 기증; 민족간의 충돌; 병원 의

원 분쟁  등 

⑦보건/복지/건강   : 병원; 노인원; 의료보험; 취직 ; 장애인; 복지; 저소

득층; 봉사활동;  저출산율; 노인화 ; 결혼문제; 유서우 아동 문제; 청소  

년문제; 직장생활; 등 

⑧관광/여가/여행 : 관광객수/관광동향의 상황; 여행지의 홍보;  관광보조

물, 서비스등 

⑨환경: 미세먼지 등 환경과 관련된 문제; 기후   등 자연환경; 생태계 파

괴 문제 ; 쓰레기 문제 

⑩과학/ 교육 : 통신, 의료 과학 기술 발전개발; 우주 탐구나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시술; 박람회; 학술 활동; 유치원 ,초 중등 , 고등 및 대학 교육

등 교육부 관련 기관; 노벨상 

⑪스포츠: 체육 경기 대회; 운동 선수; 감독 등 

⑫기타: 각 분약의 대충 내용

Q11 보도 태도

①긍정적(유쾌, 유모어적, 조화적, 건전, 건설적, 회복경향, 공유, 협동, 이  

  타적, 애정적, 확신적, 긍정적인 새로운 발견, 호전경향 등.)

②중립적(완전히 긍정적도 부정적도 아닌 논조로 인식될 때 혹은 부정적이  

  고 긍정적인 해설이 균형을 이룬다고 보일 때.)

③부정적(불쾌, 갈등적, 불건전, 섬뜩함, 기만적, 파괴적, 모욕적, 욕설적,   

  악화경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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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더들 간의 신뢰성의 측정

  분석자료 코딩에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1명하고,  본 연구자가 참여했다. 같은 자료를 반복 측정해서 나

온 결과가 비슷하게 나올 경우 신뢰도가 높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２차에　걸쳐　사전 분석 작업을　하였다．　코딩의　

신뢰도는　홀스티( Holsti, 1969)의 신뢰도 검증공식을 이용하였다. 코더　신뢰

도　계수를　측정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신뢰도=2M/ (N1+N2)

여기에서 M은 2명의 분석자 간의 일치한 코딩수를 말하며, N1는 분석자 1이 

코딩한 수, N2는 분석자 2가 코딩한 수를 의미한다. 2명의 코디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가 각 언론사별로 10%에 해당하는 

기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항목별로 코딩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를 포함한 1

명의 코더의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분석 항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

만, 기사의 유형 .912, 기사의 지면 .931, 정보원 .901, 취재원 .921, 주제 

.920, 태도 .913, 뉴스출처.927, 인물사진 .933 등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게 

나왔다. 신뢰도 검증을 마친 코딩 데이터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

도분석, 교차분석, 카이스퀘어(X2) 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검증 수준은 95%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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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일반적인 분석결과

1)  기사 보도량

   한국　신문에　보도된　중국　관련기사는　８５０건，　중국 신문에 보도된 

한국　관련　기사는　９８건으로　총 948건이 추출되었다. 또한，　각 언론사별

로 보도량을 살펴보면，<한겨레>가 438건, <조선일보>가 412건，<인민일보> 

73건, <광명일보> 25건으로　나타나 <한겨레>가 분석대상　언론사　중에서 가

장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왔다．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 한국 언론이 중국 관련 

기사를 많이 보도함으로써 한국 언론이 중국에 비교적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언론은 <한겨레>의 보도 량이 제일 많고 중국 언론은 

<인민일보>의 보도 량이 제일 많다. 또한，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보도량을 

비교해 보면,  한국 언론의 경우, 사드배치 전(53.8%)이 배치 후(46.2%)보다 많

았고, 중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전(39.8%)보다 사드 배치 후(60.2%)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드배치 이후에 중국 언론이 한국에 

비교적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각　언론사별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보도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x2=7.071, df=3, p<0.05）．즉,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과 중국 신문

사들의 상대국에 대한 보도량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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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인민일보 광명일보 전체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빈도
235

(53.7)

203

(46.3)

222

(53.9)

190

(46.1)

30

(42.9)

43

(58.9)

9

（36.0）

16

（64.0）

496

(52.3)

452

(47.7)

합계 438(100.0) 412(100.0) 73(100.0) 25(100.0) 948(100.0)

구분 한국 소계 조선일보 중국 소계 전체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비도
457

(53.8)

393

(46.2)

222

(53.9)

190

(46.1)

39

(39.8)

59

(60.2)

496

(52.3)

452

(47.7)

합계 850(100.0) 412(100.0) 98(100.0) 948(100.0)

<표 3 > 각 언론사별 보도량　 　　　　　　　　　             (단위: 보도건수, ( )은 %)

x2=7.071, df=3, p<0.05

<표 4 > 각 나라별 보도량　 　　　　　　　　　               (단위: 보도건수, ( )은 %)

2) 보도지면

(1) 각 나라별 지면 

  다음은 양국의 주요 신문들이 어떤 지면에 해당 기사를 많이 보도했는지 살펴

보았다. 각 국가의 언론사별 보도지면은 <표 5>와 같다.

  먼저, 한국 기사와 중국 기사를 합한 전체 기사의 지면을 살펴보면, 국제면

(65.5%) 에 가장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경제 (9.9%), 오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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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7.8%), 문화 (6.5%), 종합 (4.1%), 사회 (2.7%), 스포츠 (2.4%),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국제면 (64.6%)이 제일 많이 나타났

다, 그 다음은 경제 (10.6%), 오피니언 (8.0%), 문화 (5.9%), 종합 (4.1%), 사회 

(2.8%), 스포츠 (2.6%), 기타 (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국 언론도 국제면 

(70.4%)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은 문화 (12.2%), 오피니언 (6.1%), 종

합과 경제（각각 4.1%），사회 (2.0%), 스포츠 (1.0%) 순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의 기사 지면을 비교해 볼 때, 양국 언론 모두가 “국제”면이 제일 많

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 언론은 상대적으로 “경제”면이 더 많이 

나타나고, 중국 언론은 “문화”면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4개 신문이 두 나라의 뉴스를 어떤 지면을 통해 가장 보

도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종합면에는 조선일보와 인민일보가 타 신문에 비해 

평균치보다 더 많은 기사를 보도하였고, 경제면에는 한겨레신문이 사회면에는 

조선일보, 국제면에는 한겨레와 인민일보, 문화면에는 조선일보와 광명일보, 오

피니언면에는 조선일보가 평균치보다 더 많이 보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

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리고 각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한겨레> 신문은 국제면(71.2%), 경제면

(13.2%), 문화면, 오피니언 면 (4.1%), 종합면 (3.2%), 스포츠 (2.5%), 사회면 

(1.4%), 기타 (0.2%)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신문은 국제면 (57.5%), 종

합면 (53.8%), 오피니언면 (12.1%), 경제면, 문화면(각각 7.8%), 사회면 (4.4%), 

스포츠면 (2.7%) 순으로 나타났다. <인민일보> 신문은 국제 (78.1%), 경제면, 

종합면(각각 5.5%) 순으로, 오피니언면 (4.1%), 사회면, 문화면(각각 2.7%), 스

포츠면 (1.4%) 순으로 나타났다. <광명일보>는 국제면 (48%), 문화면 (40.０%), 

오피니언면 (12.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４개의　신문사별　지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각　신문사마다　서로　다른　지면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X2=11.942, df=2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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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한국

소계
인민일보 광명일보

중국

소계
전체

종합
14

(3.2)

21

(53.8)

35

(4.1)

4

(5.5)

0

(0.０)

4

(4.1)

39

(4.1)

경제
58

(13.2)

32

(7.8)

90

(10.6)

4

(5.5)

0

(0.０)

4

(4.1)

94

(9.9)

사회
6

(1.4)

18

(4.4)

24

(2.8)

2

(2.7)

0

(0.０)

2

(2.0)

26

(2.7)

국제
312

(71.2)

237

(57.5)

549

(64.6)

57

(78.1)

12

(48.０)

69

(70.4)

618

(65.2)

문화
18

(4.1)

32

(7.8)

50

(5.9)

2

(2.7)

10

(40.0)

12

(12.2)

62

(6.5)

스포

츠

11

(2.5)

11

(2.7)

22

(2.6)

1

(1.4)

0

(0.０)

1

(1.0)

23

(2.4)

오피

니언

18

(4.1)

50

(12.1)

68

(8.0) 

3

(4.1)

3

(12.０)

6

(6.1)

74

(7.8)

기타
1

(0.2)

11

(2.7)

12

(1.4)

0

(0.０)

0

(0.０)

0

(0.0)

12

(1.3)

합계
438

(100.０)

412

(100.０)

850

(100.0）

73

(100.０)

25

(100.０)

98

(100.0)

948

(100.０)

<표 5 >　각 나라 언론사별 지면         　　　　　　      (단위: 보도건수, (　)은 %)

X2=11.942, df=21, p<.05

(2) 시기별 지면  

다음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한중 언론의 기사 지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6 >과 같다. 한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

치 이후에는 종합면, 경제면 , 기사 비율이 높아지고 국제면, 문화면 기사 비율

이  낮아졌다. 그 다음에는 사회면, 스포츠면 기사 비율이 조금 높아지고 오피

니언면 기사 비율이 조금 낮아졌다. 

반면 중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이후에는 국제면 기사 비율은 53.8%에서 

81.3%로  많이 높아지고 종합 면, 문화면 기사 비율이 많이 낮아졌다. 그 다음

에는 사회면, 스포츠면 조금 높아지고 오피니언 면과 경제면 기사 비율이 조금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각 나라의 언론사별로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기사 지면

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에 대한 결과는 <표 7 >와 같다.

  <한겨레>는 경제면은 7.2%에서 20.2%로 많이 많아졌다. 종합면은 1.3%에서 

5.4%로, 사회면은 0.9%에서 2.0%로, 스포츠는 0.9%에서 4.4%로 좀 많아졌다. 

근데 국제면은 79.6%에서 61.6%로 좀 많이 떨어졌다. 문화면은 5.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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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로, 오피니언 면은 4.7%에서 3.4%로, 기타는 0.4%에서 0.０％로 조금 떨

어졌다.

  <조선일보>는 국제 면은 53.6%에서 62.1%로 8.5%로 증가하였다. 종합 면은 

3.2%에서 7.4%로, 사회면은 4.1%에서 4.7%로, 스포츠 면은 2.3%에서 3.2%로 

좀 많아졌다. 반면에는 경제면은 10.8%에서 4.2%로, 문화면은 9.9%에서 5.3%

로, 기타는 4.1%에서 1.1%로 좀 떨어졌다. 오피니언 면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인민일보>는 국제 면은 63.3%에서 88.4%로 많이 증가하였다. 사회면은 0.

０％에서 4.7%로, 스포츠 면은 0.０％에서 2.3%로 좀 많아졌다. 근데 종합 면

은 13.3%에서 0.０％로, 경제면은 10.０%에서 2.3%로, 문화면은 6.7%에서 0.

０％로, 오피니언 면은 6.7%에서 2.3%로 떨어졌다. 

  <광명일보>는 국제 면은 22.2%에서 48.０%로 많이 많아졌다. 오피니언  면

은 11.1%에서 12.5%로 좀 많아졌다. 문화면은 66.7%에서 25.０%로 많이 떨어

졌다. 종합 면, 경제면, 사회면, 스포츠면, 기타는 다 변화가 없고 0.０％로 나

타났다. 즉, 한국 신문인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중국

에 대한 기사의 지면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중국 신문인 

인민일보의 경우,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에 한국에 대한 기사의 지면에 차이를 

보였다(P<.05). 반면 중국 신문인 광명일보는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사드 배치는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인민일보의 상대국에 대

한 기사 지면에 영향을 미쳤으며, 광명일보의 한국 관련 기사 지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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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한국 소계 중국소계 합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종합
10

(2.1)

25

(6.3)

4

(10.2)

0

(0.0)

14

(2.8)

25

(5.5)

경제
41

(8.9)

49

(12.4)

3

(7.6)

1

(1.6)

44

(8.8)

50

(11.0)

사회
11

(2.4)

13

(3.3)

0

(0.0)

2

(3.3)

11

(2.2)

15

(3.3)

국제
306

(66.9)

243

(61.8)

21

(53.8)

48

(81.3)

327

(65.9)

291

(64.3)

문화
34

(7.4)

16

(4.0)

8

(20.5)

4

(6.7)

42

(8.4)

20

(4.4)

스포츠
7

(1.5)

15

(3.8)

0

(0.0)

1

(1.6)

7

(1.4)

16

(3.5)

오피니언
38

(8.3)

30

(7.6)

3

(7.6)

3

(5.0)

41

(8.2)

32

(7.0)

기타
10

(2.1)

2

(0.5)

0

(0.0)

0

(0.0)

10

(2.0)

2

(0.4)

합계
457

(100.0)

393

(100.0)

39

(100.0)

59

(100.0)

496

(100.0)

452

(100.0)

<표 6 >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별 지면          (단위: 보도건수,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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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인민일보 광명일보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종합
3

(1.3)

11

(5.4)

7

(3.2)

14

(7.4)

4

(13.3)

0

(0.0)

0

(0.0)

0

(0.0)

경제
17

(7.2)

41

(20.2)

24

(10.8)

8

(4.2)

3

(10.０)

1

(2.3)

0

(0.0)

0

(0.0)

사회
2

(0.9)

4

(2.0)

9

(4.1)

9

(4.7)

0

(0.0)

2

(4.7)

0

(0.0)

0

(0.0)

국제
187

(79.6)

125

(61.6)

119

(53.6)

118

(62.1)

19

(63.3)

38

(88.4)

2

(22.2)

10

(48.０)

문화
12

(5.1)

6

(3.0)

22

(9.9)

10

(5.3)

2

(6.7)

0

(0.0)

6

(66.7)

4

(25.０)

스포

츠

2

(0.9)

9

(4.4)

5

(2.3)

6

(3.2)

0

(0.0)

1

(2.3)

0

(0.0)

0

(0.0)

오피

니언

11

(4.7)

7

(3.4)

27

(12.2)

23

(12.1)

2

(6.7)

1

(2.3)

1

(11.1)

2

(12.5)

기타
1

(0.4)

0

(0.0)

9

(4.1)

2

(1.1)

0

(0.0)

0

(0.0)

0

(0.0)

0

(0.0)

합계
235

(100.0)

203

(100.0)

222

(100.0)

190

(100.0)

30

(100.0)

43

(100.0)

9

(100.0)

16

(100.0)

<표 7 >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 언론사별 지면  (단위: 보도건수, (　)은 %)

<한겨레> : X2=33.675, df=7, p<.05 / <조선일보> X2=17.322, df=7, p<.05

<인민일보> :  X2=14.822, df=6, p<.05 / <광명일보> X2=4.456, df=2, p>.05

  

3) 정보원 유형

(1) 각 나라별 정보원 유형

다음은 한국 언론에 어떤 유형의 정보원이 많이 등장하고, 중국 언론에는 어떤 

유형의 정보원이 많이 등장하는지 살펴보았다. 각 나라의 언론사별로 정보원 유

형은 <표 8 >와 같다.

먼저, 한국 기사와 중국 기사를 합한 전체 기사의 정보원 유형을 살펴보면, 타 

언론사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전문가 (16.9%), 교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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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대통령 (10.5%), 중앙정부 (7.2%), 일반인 (5.5%), 자료 (5.2%), 외교

부(4.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타 언론사 (30.5%), 전문가 

(17.7%), 대통령 (10.9%), 교수/학자 (10.8%), 중앙정부 (6.9%), 일반인 (5.7%), 

외교부 (4.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국 언론도 한국 언론과 유사하게 타 언

론사가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자료 (18.4%), 교수/학자 

(15.9%), 전문가 (10.9%), 중앙정부 (9.5%), 대통령 (7.0%), 일반인 (4.0%)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두 국가의 정보원 유형을 비교해 볼 때, 한국 언론은 상대적으로 ‘전문가’ ‘외

교부’ ‘대통령’ 정보원이 많이 등장하고, 중국 언론은 상대적으로 ‘자료’ ‘교수/

학자’ 정보원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각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한겨레>는 타 언론사 (33.1%), 전문가 

（ 14.4%）, 교수/학자 （11.3%）， 대통령 （10.2%）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외교부 (6.5%), 중앙정부 (6.1%), 일반인 (5.3%), 자료 (4.5%), 사회단체 

(1.8%), 국회 (1.4%), 은행기관 (1.6%), 국방부 (1.3%)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

일보> 신문사는 타 언론사 (27.4%), 전문가 (21.4%), 대통령 (11.8%), 교수/학

자 (10.3%)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다음은 중앙정부 (7.8%), 일반인 (6.2%), 

자료 (2.5%), 국회 (2.3%)순으로 나타났다. 

  <인민일보>는 타 언론사 (21.1%), 교수/학자 (18.2%), 자료 (17%), 전문가 

(10.9%), 중앙정부 (8.5%))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은 대통령 (6.1%), 

국방부 (3.6%), 위안부와 시민단체 (각각 2.4%), 일반인 (4.2%), 외교부와 국회 

(각각 1.8%) 순으로 나타났다. <광명일보>는 자료 (25.０%), 타 언론사 

(16.7%), 중앙정부 (13.9%), 대통령과 전문가 (각각  11.1%), 외교부와 교수/학

자 (각각 5.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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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한국

소계
인민일보

광명

일보

중국

소계
전 체

대통령
88

(10.2)

88

(11.8)

176

(10.9)

10

(6.1)

4

(11.1)

14

(7.0)

190

(10.5)

국방부
11

(1.3)

12

(1.6)

23

(1.4)

6

(3.6)

0

(0.０)

6

(3.0)

29

(1.6)

외교부
56

(6.5)

16

(2.1)

72

(4.5)

3

(1.8)

2

(5.6)

5

(2.5)

77

(4.2)

중앙정부
53

(6.1)

58

(7.8)

111

(6.9)

14

(8.5)

5

(13.9)

19

(9.5)

130

(7.2)

위안부
2

(0.2)

0

(0.０)

2

(0.1)

4

(2.4)

0

(0.0)

4

(2.0)

6

(0.3)

교수/학자
98

(11.3)

77

(10.3)

175

(10.8)

30

(18.2)

2

(5.6)

32

(15.9)

207

(11.4)

전문가
125

(14.4)

160

(21.4)

285

(17.7)

18

(10.9)

4

(11.1)

22

(10.9)

307

(16.9)

타 언론사
287

(33.1)

205

(27.4)

492

(30.5)

35

(21.2)

6

(16.7)

41

(20.4)

533

(29.4)

자료
39

(4.5)

19

(2.5)

58

(3.6)

28

(17.0)

9

(25.0)

37

(18.4)

95

(5.2)

국회
12

(1.4)

17

(2.3)

29

(1.8)

3

(1.8)

1

(2.8)

4

(2.0)

33

(1.8)

시민단체
5

(0.6)

2

(0.3)

7

(0.4)

4

(2.4)

0

(0.0)

4

(2.0)

11

(0.6)

사회단체
16

(1.8)

4

(0.5)

20

(1.2)

1

(0.6)

0

(0.0)

1

(0.5)

21

(1.2)

일반인
46

(5.3)

46

(6.2)

92

(5.7)

7

(4.2)

1

(2.8)

8

(4.0)

100

(5.5)

은행기관
14

(1.6)

10

(1.3)

24

(1.5)

0

(0.0)

0

(0.0)

0

(0.0)

24

(1.3)

법원
4

(0.5)

12

(1.6)

16

(1.0)

1

(0.6)

0

(0.0)

1

(0.5)

17

(0.9)

군인
3

(0.3)

1

(0.1)

4

(0.2)

0

(0.０)

0

(0.0)

0

(0.0)

4

(0.2)

기타
7

(0.8)

21

(2.8)

28

(1.7)

1

(0.6)

2

(5.6)

3

(1.5)

31

(1.7)

합계
866

(100.0)

747

(100.0)

1613

(100.0)

165

(100.0)

36

(100.0)

201

(100.0)

1814

(100.0)

<표 8 > 각 나라 언론사별 정보원 유형             (단위 : 보도 건수, ( )은 %)

＊１개의　기사에　등장한　정보원을　모두　체크하는　다중응답방법을　사용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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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기별 정보원 유형

다음은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정보원 유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라별

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9 >과 같다.

먼저, 한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이후에는 외교

부의 경우  2.8%에서 6.3%로, 국방부가  0.7%에서 2.6%로 , 대통령이 10.2%

에서 11.7%로, 타 언론사가 28.5%에서 32.8%로, 국회가 1.1%에서 2.6%로 비

율이 높아졌고, 다른 정보원들은 대부분 그 비율이 낮아졌다.

중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이후 중앙정부, 교수/학자, 전문가 등장 비율이 

매우 낮아졌고, 타 언론사는 11.1%에서 25.8%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국회, 

일반인, 시민단체와 사회단체 비율이 높아졌다. 

언론사별 정보원 유형의 시기별 차이는 <표 10 >과 같다.

<한겨레>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는 대통령은 9.8%에서 10.6%로, 국방부는 

1.0%에서 2.1%로, 외교부는 4.3%에서 9.0%로, 전문가는 13.3%에서 15.7%로, 

국회는 0.4%에서 2.7%로 비율이 높아졌다. 다른 것은 비율이 좀 떨어졌다.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는 대통령은 10.8%에서 12.8%로, 국방부는 

0.3%에서 3.1%로, 외교부는 1.0%에서 3.4%로, 중앙정부는 6.2%에서 9.5%로, 

타 언론사가 22.6%에서 32.7%로 비율이 높아졌다. 반면에는 교수/학자는 

13.6%에서 6.7%로, 전문가는 24.9%에서 17.6%로, 자료는 3.1%에서 2.0%로, 

일반인은 7.2%에서 5.0%로, 은행 기관은 1.8%에서 0.8%로, 법원은 2.1%에서 

1.1%로 비율이 떨어졌다. 다른 것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인민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는 타 언론사는 11.6%에서 28.1%로 매우 

높게 증가했다. 다른 것은 국방부가 1.4%에서 5.2%로, 외교부가 0.０％에서 

3.1%로, 국회가 0.０％에서 3.1%로, 시민단체가 0.０％에서 4.2%로, 시회단체

도 0.０％에서 1.0%로, 일반인이 1.4%에서 6.3%로 비율이 높아졌다. 반면에는 

전문가가 15.9%에서 7.3%로, 교수/학자가 24.6%에서 13.5%로, 자료도 20.3%

에서 14.6%로 많이 떨어졌다. 대통령이 7.2%에서 5.2％로, 중앙정부가 11.6%

에서 6.3%로, 위안부가 2.9%에서 2.1%로, 법원이 1.4%에서 0.０％로 좀 떨어

졌다. 다른 것은 거의 변화가 없다. <광명일보>는 사드 배치 결저 이후는 대통

령이 0.０％에서 16.7%로, 타 언론사는 8.3%에서 16.7%로, 자료가 16.7%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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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한국 소계 중국 소계 전체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대통령
90

(10.2)

86

(11.7)

5

(6.2)

9

(7.5)

95

(9.9)

95

(11.1)

국방부
6

(0.7)

19

(2.6)

1

(1.2)

5

(4.2)

7

(0.7)

24

(2.8)

외교부
25

(2.8)

46

(6.3)

1

(1.2)

4

(3.3)

26

(2.7)

50

(5.9)

중앙정부
54

(6.1)

56

(7.6)

10

(12.3)

9

(7.5)

64

(6.7)

65

(7.6)

위안부
2

(0.2)

0

(0.０)

2

(2.5)

2

(1.7)

4

(0.4)

2

(0.2)

교수/학자
110

(12.5)

65

(8.9)

18

(22.2)

14

(11.7)

128

(13.3)

79

(9.3)

전문가
162

(18.4)

122

(16.6)

13

(16.0)

10

(8.3)

175

(18.2)

132

(15.5)

타 언론사
251

(28.5)

241

(32.8)

9

(11.1)

31

(25.8)

259

(27.0)

272

(31.9)

자료
37

(4.2)

21

(2.9)

16

(19.8)

21

(17.5)

53

(5.5)

42

(4.9)

국회
10

(1.1)

19

(2.6)

0

(0.0)

4

(3.3)

10

(1.0)

23

(2.7)

시민단체
4

(0.5)

3

(0.4)

０

（０.０）

4

(3.3)

4

(0.4)

7

(0.8)

사회단체
16

(1.8)

4

(0.5)

０

（０.０）

1

(0.8)

16

(1.7)

5

(0.6)

일반인
60

(6.8)

32

(4.4)

2

(2.5)

6

(5.0)

62

(6.5)

38

(4.4)

은행기관
17

(1.9)

7

(1.0)

0

（０.０）

0

（０.０）

17

(1.8)

7

(0.8)

법원
12

(1.4)

4

(0.5)

1

(1.2)

０

（０.０）

13

(1.4)

4

(0.5)

군인
3

(0.3)

0

（０.０）

0

（０.０）

0

（０.０）

3

(0.3)

0

（０.０）

기타
19

(2.2)

9

(1.2)

3

(3.7)

0

（０.０）

22

(2.3)

9

(1.1)

합계
880

(100.0)

734

(100.0)

81

(100.0)

120

(100.0)

36

(100.0)

854

(100.0)

29.2%로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국회가 0.０％에서 4.2%로 비율이 좀 높아졌

다. 근데 중앙정부가 16.7%에서 12.5%로, 교수/학자가 8.3%에서 4.2%로, 전문

가가 16.7%에서 12.5%로, 일반인이 1%에서 0.０％로, 기타는 2%에서 0.０％로 

비율이 떨어졌다. 다른 것은 거의 변화가 없다.

<표 9 >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별 정보원 유형   (단위 : 보도 건수, ( )은 %)

＊１개의　기사에　등장한　정보원을　모두　체크하는　다중응답방법을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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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인민일보 광명일보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대통령
48

(9.8)

40

(10.6)

42

(10.8)

46

(12.8)

5

(7.2)

5

(5.2)

0

(0.0)

4

(16.7)

국방부
5

(1.0)

8

(2.1)

1

(0.3)

11

(3.1)

1

(1.4)

5

(5.2)

0

(0.0)

0

(0.0)

외교부
21

(4.3)

34

(9.0)

4

(1.0)

12

(3.4)

0

(0.0)

3

(3.1)

1

(4.2)

1

(4.2)

중앙정

부

30

(6.1)

22

(5.9)

24

(6.2)

34

(9.5)

8

(11.6)

6

(6.3)

2

(16.7)

3

(12.5)

위안부
2

(0.4)

0

(0.0)

0

(0.0)

0

(0.0)

2

(2.9)

2

(2.1)

0

(0.0)

0

(0.0)

교수/학

자

57

(11.6)

41

(10.9)

53

(13.6)

24

(6.7)

17

(24.6)

13

(13.5)

1

(8.3)

1

(4.2)

전문가
65

(13.3)

59

(15.7)

97

(24.9)

63

(17.6)

11

(15.9)

7

(7.3)

2

(16.7)

3

(12.5)

타 

언론사

163

(33.1)

124

(33.0)

88

(22.6)

117

(32.7)

8

(11.6)

27

(28.1)

1

(8.3)

4

(16.7)

자료
25

(5.1)

14

(3.7)

12

(3.1)

7

(2.0)

14

(20.3)

14

(14.6)

2

(16.7)

7

(29.2)

국회
2

(0.4)

10

(2.7)

8

(2.1)

9

(2.5)

0

(0.0)

3

(3.1)

0

(0.0)

1

(4.2)

시민단

체

3

(0.6)

2

(0.5)

1

(0.3)

1

(0.3)

0

(0.0)

4

(4.2)

0

(0.0)

0

(0.0)

사회단

체

13

(2.7)

3

(0.8)

3

(0.8)

1

(0.3)

0

(0.0)

1

(1.0)

0

(0.0)

0

(0.0)

일반인
32

(6.5)

14

(3.7)

28

(7.2)

18

(5.0)

1

(1.4)

6

(6.3)

1

(8.3)

0

(0.0)

은행

기관

10

(2.0)

4

(1.1)

7

(1.8)

3

(0.8)

0

(0.0)

0

（０.０）

0

(0.0)

0

(0.0)

법원
4

(0.8)

0

(0.0)

8

(2.1)

4

(1.1)

1

(1.4)

0

（０.０）

0

(0.0)

0

(0.0)

군인
3

(0.6)

0

(0.0)

0

(0.3)

0

(0.0)

0

(0.0)

0

（０.０）

0

(0.0)

0

(0.0)

기타
6

(1.2)

1

(0.3)

13

(3.3)

8

(2.2)

1

(1.4)

0

（０.０）

2

(16.7)

0

(0.0)

합계
490

(100.0)

376

(100.0)

390

(100.0)

358

(100.0)

69

(100.0)

96

(100.0)

12

(100.0)

24

(100.0)

<표 10 >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 언론사별 정보원 유형

             (단위 : 보도 건수, ( )은 %)

＊１개의　기사에　등장한　정보원을　모두　체크하는　다중응답방법을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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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한국

소계
인민일보

광명

일보

중국

소계
전체

실명

취재원

216

(49.3)

221

(53.6)

437

(51.4)

55

(75.3)

15

(60.0）

70

(71.4)

507

(53.4)

익명

취재원

222

(50.6)

191

(46.3)

413

(48.5)

18

(24.6)

10

(40.0)

28

(28.5)

441

(46.5)

합계
438

(100.0)

412

(100.0)

850

(100.0)

73

(100.0)

25

(100.0)

98

(100.0)

948

(100.0)

4) 기사 취재원 유형  

(1)  각 나라별 취재원 유형 

  다음은 각 나라의 언론사별로 기사 취재원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1 >와 같다. 

  한국 기사와 중국 기사를 합한 전체 기사의 취재원 유형을 살펴보면, 실명 취

재원(53.4%)이 익명 취재원(46.5%)보다  6.9%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를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실명 취재원 (51.4%)이 많이 나오고 

익명 취재원이 48.5%로 나타났다. 중국 언론도 실명 취재원(71.4%)이 제일 많

이 나타나고 익명 취재원이 28.5%로 나타났다. 두 국가의 기사를 비교해 볼 

때, 한중 언론은 모두가 실명 취재원을 익명 취재원보다 많은 사용한 것으로  

많다고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한국 언론의 익명 취재원(48.5%)이 중국 언론 익

명 취재원(28.5%)보다 더 많고, 중국 언론은 실명 취재원(71.4%)은 한국 언론 

실명 취재원(51.4%)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각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인민일보>와 <광명일보>는 실명 취재원을 전체평

균보다 많이 사용했고 <한겨레> 경우 4개 신문사 중에 익명취재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5). 

<표 11 > 각 나라 언론사별 기사 취재원                 (단위: 보도건수, ()은 %)

  X2=17.510, df=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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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한국소계 중국소계 합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실명

취재원

233

(50.9)

214

(54.4)

33

(84.6)

37

(62.7)

256

(51.6)

251

(55.5)

익명

취재원

234

(51.2)

179

(45.5)

6

(15.3)

22

(37.2)

240

(48.3)

201

(44.4)

합계
457

(100.0)

393

(100.0)

39

(100.0)

59

(100.0)

496

(100.0)

452

(100.0)

(2)  시기별 취재원 유형

  다음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한중 언론의 취재원은 어떻게 달

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2 >과 같다. 한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이후에는 실명 취재원(54.4%)이 비율이 더 높아지고 익명 취재원(45.5%)는 낮

아졌다. 중국 언론은 실명 취재원이 84.6%에서 62.7%로 낮아지고 익명 취재원

이 15.3%에서 37.2%로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두 나라의 언론사별로 사드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에 기사 취재원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

는 <표 13 >와 같다. 

  <한겨레>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실명 취재원이 43.8%에서 55.7%로 비율

이 많이 높아졌는데 익명 취재원이 56.2%에서 44.3%로 비율이 떨어졌다. <조

선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전후를 비교한 결과 거의 변화가 없다. 사드 배치 결

정 이후에는 실명 취재원이 53.1%에서 53.2%로 좀 떨어졌는데 익명 취재원이 

45.9%에서 46.8%로 좀 많아졌다. 

  <인민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전후는 큰 변화를 볼 수 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는 실명 취재원이 93.3%에서 62.8%로 30.5%이나 떨어졌다. 그리고 익명 

취재원이 6.7%에서 37.2%로 많이 높아졌다. <광명일보>도 사드 배치 결정 전

후간에 변과가 있었다. 사드 배치 결정 후에는 실명 취재원이 55.6%에서 

62.5%로 높아졌다. 익명 취재원이 44.4%에서 37.5%로 떨어졌다. 

<표 12 >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국가별 기사 취재원 유형 

         (단위: 보도건수,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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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인민일보 광명일보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실명 

취재

원

103

(43.8)

113

(55.7)

120

(54.1)

101

(53.2)

28

(93.3)

27

(62.8)

5

(55.6)

10

(62.5)

익명 

취재

원

132

(56.2)

90

(44.3)

102

(45.9)

89

(46.8)

2

(6.7)

16

(37.2)

4

(44.4)

6

(37.5)

합계
235

(100.０)

203

(100.０)

222

(100.０)

190

(100.０)

30

(100.０)

43

(100.０)

9

(100.０)

16

(100.０)

<표 13 >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 언론사별 취재원 유형 

         (단위: 보도건수, ()은 %)

<한겨레> : X2=6.104, df=1, p<.05 / <조선일보> X2=0.033, df=1, p>.05

<인민일보> :  X2=8.873, df=1, p<.05 / <광명일보> X2=0.116, df=1, p>.05

<한겨레>, <인민일보>의 경우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취재원 유형에 차이를 

보였고, <조선일보>와 <광명일보>는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취재원 유형에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사드 배치는 <한겨레> 신문과 <인민일보>의 취재원 유

형에 영향을 미쳤으나, <조선일보>와 <광명일보>의 취재원 유형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 뉴스 출처 

(1)  각 나라별 뉴스 출처

  다음은 한국 언론과 중국 언론의 뉴스 출처를 살펴보았다. 각 나라의 언론사

별로 뉴스 출처는 <표 14 >와 같다.

  먼저, 한국 기사와 중국 기사를 합한 전체 기사의 뉴스 출처 유형을 살펴보

면, 자체취재 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독자투고(8.4%), 외국통신

사(0.1%), 국내통신사(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자체 취재(91.4%)로 높은 비율이 가

장 높게 나온다. 그 다음에 독자투고(7.8%), 외국통신사(0.1%), 국내통신사

(0.1%)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언론도 자체취재 비율(82.7%)이 가장 높게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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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한국 소계 인민일보 광명일보
중국 

소계
전체

자체취재
415

(94.7)

362

(87.9)

777

(91.4)

69

(94.5)

12

(48.０)

81

(82.7)

858

(90.０)

외국통신사
0

(0.0)

1

(0.2)

1

(0.1)

0

(0.0)

0

(0.0)

0

(0.0)

1

(0.1)

국내통신사
1

(0.2)

0

(0.0)

1

(0.1)

0

(0.0)

0

(0.0)

0

(0.0)

1

(0.1)

독자투고
20

(4.6)

46

(11.2)

66

(7.8)

1

(1.4)

13

(52)

14

(14.3)

80

(8.4)

기타
2

(0.5)

3

(0.7)

5

(0.6)

3

(4.1)

0

(0.0)

3

(3.1)

8

(0.8)

합계
438

(100.０)

412

(100.０)

850

(100.0)

73

(100.0)

25

(100.0)

98

(100.0)

948

(100.0)

고, 그 다음에 독자투고는 14.3%로 나타났다. 국내통신사와 독자투고가 없었다.

  두 나라의 뉴스 출처 유형을 비교해 볼 때 , 한국과 중국 언론 모두가 자체취

재와 독자투고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겨레>와 <인민일보>는 자체취재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고, <조선일보>와 <광명일보>는 독자투고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신문사별 뉴스 출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14 > 각 나라 언론사별 뉴스 출처                   (단위: 보도건수, ()은 %)

  X2=91.006, df=12, p<.05

  

(2)  시기별 뉴스 출처 

  다음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한중 언론의 뉴스 출처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5 >과 같다. 한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

치 이후에는 자체 취재가 높아지고 독자투고 비율이 낮아졌다. 그 외 국내통신

사 비율이 조금 높아지고 외국 통신사의 비율이 조금 낮아졌다.

  반면, 중국 언론의 경우 독자투고 비율이 높아졌는데 자체 취재 비율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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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한국 소계 중국소계 합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자체취재 411

(89.9)

366

(93.1)

33

(84.6)

48

(81.3)

414

(95.8)

414

(91.5)

외국통신사
1

(0.2)

0

(0.0)

0

(0.0)

0

(0.0)

0

(0.0)

0

(0.0)

국내통신사
0

(0.0)

1

(0.2)

0

(0.0)

0

(0.0)

1

(0.2)

1

(0.2)

독자투고
42

(9.1)

24

(6.1)

5

(12.8)

9

(15.2)

29

(6.7)

33

(7.3)

기타 3

(0.6)

2

(0.5)

1

(2.5)

2

(3.3)

3

(0.6)

4

(0.8)

합계

457

(100.0)

393

(100.0)

39

(100.0)

59

(100.0)

432

(100.0)

452

(100.0)

졌다. 외국통신사와 국내통신사가 없다. 구체적으로 각 나라의 언론사별로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에 기사 출처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는 <표 16 >와 같다.

  <한겨레>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자체취재가 94.０%에서 95.6%로 , 국내통

신사가 0.0%에서 0.5%로 비율이 약간 높아졌다. 독자투고가 5.1%에서 3.9%로, 

기타가 0.9%에서 0.０％로 비율이 좀 떨어졌다.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자체취재가 85.6%에서 90.5%로, 기타는 0.5%에서 1.1%로 비율이 높아졌

다. 반면에는 독자투고는  13.5%에서 8.4%로 그 비율이 좀 많이 떨어졌다. 다

른 것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인민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독자투고가 0.０％에서 2.3%로, 기타는 

3.3%에서 4.7%로 비율이 좀 높아졌다. 근데 자체취재가 96.7%에서 93%로 그 

비율이 떨어졌다. 다른 것은 거의 변화가 없다. <광명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자체취재가 44.4%에서 50%로 비율이 높아졌다. 독자투고는 55.6%에서 

50%로 비율이 떨어졌다. 다른 것은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4개 신문 모두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뉴스 출처는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드 배치는 모든 신문사의 뉴스 출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15 >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별  뉴스 출처 시기별 취재원 유형

          (단위: 보도건수,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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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인민일보 광명일보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자 체

취재

221

(94.０)

194

(95.6)

190

(85.6)

172

(90.5)

29

(96.7)

40

(93.０)

4

(44.4)

8

(50.０)

외 국

통 신

사

0

(0.0)

0

(0.0)

1

(0.5)

0

(0.0)

0

(0.0)

0

(0.0)

0

(0.0)

0

(0.0)

국 내

통 신

사

0

(0.0)

1

(0.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독 자

투고

12

(5.1)

8

(3.9)

30

(13.5)

16

(8.4)

0

(0.0)

1

(2.3)

5

(55.6)

8

(50.０)

기타
2

(0.9)

0

(0.0)

1

(0.5)

2

(1.1)

1

(3.3)

2

(4.7)

0

(0.0)

0

(0.0)

합계
235

(100.0)

203

(100.0)

222

(100.0)

190

(100.0)

30

(100.0)

43

(100.0)

9

(100.0)

16

(100.0)

<표 16 > 시기에 따른 언론사별 뉴스 출처             (단위: 보도건수, ()은 %)

<한겨레>: X2=3.236, df=3, p>.05 / <조선일보> X2=4.028, df=3, p>.05

<인민일보> :  X2=0.797, df=2, p>.05 / <광명일보> X2=0.071, df=1, p>.05

6) 인물 사진 

(1)  나라별 인물사진

  한국과 중국 언론은 어떤 인물사진을 주로 다루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각 

나라의 언론사별로 인물사진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7 >와 같다. 

  한국 기사와 중국 기사를 합한 전체 기사의 인물사진을 살펴보면, 주요사회

인사(31.8%)가 제일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은 주요공직자 (24.０%), 대통령 

(23.6%), 일반인 (12.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군인 (3.4%), 청소년/학생 

(1.7%), 사건중심인물 ( 0.9%)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에 보도된 사진인물은 주요 사회인사

(32.7%), 주요공직자 (25.０%), 대통령 (23.6%), 일반인 (11.4%), 군인 (3.2%)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 언론에 보도된 사진은 일반인 (38.5%), 대통

령(23.1%), 주요 사회인사 (1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공직자,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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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한국

소계
인민일보

광명

일보

중국

소계
전 체

대통령
26

(24.1)

26

(23.2)

52

(23.6)

3

(25.0)

0

(0.0)

3

(23.1)

55

(23.6)

주요공

직자

27

(25.0)

28

(25.0)

55

(25.0)

1

(8.3)

0

(0.0)

1

(7.7)

56

(24.0)

주요 

사회인

사

40

(37.0)

32

(28.6)

72

(32.7)

2

(16.7)

0

(0.0)

2

(15.4)

74

(31.8)

사건중

심인물

0

（０.０）

2

(1.8)

2

(1.9)

0

（０.０）

0

(0.0)

0

(0.０)

2

(0.9)

일반인
10

(9.3)

15

(13.4)

25

(11.4)

4

(33.3)

1

(100.0)

5

(38.5)

30

(12.9)

청소년/

학생

1

(0.9)

2

(1.8)

3

(1.4)

1

(8.3)

0

(0.0)

1

(7.7)

4

(1.7)

군인
2

(1.9)

5

(4.5)

7

(3.2)

1

(8.3)

0

(0.0)

1

(7.7)

8

(3.4)

기타
2

(1.9)

2

(1.8)

4

(1.8)

0

（０.０）

0

(0.0)

0

(0.０)

4

(1.7)

합계
108

(100.0)

112

(100.0)

220

(100.0)

12

(100.0)

1

(100.0)

13

(100.0)

233

(100.0)

학생, 군인은 같은 비율 7.０%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양국 신문에 보도된 인물 사진의 <한겨레> 신문은 주요 사회인

사(37.０%), <조선일보> 신문은 주요 사회인사 (28.6%)와 일반인 (13,4%)을 평

균치보다 많이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대통령과 일반인, 청소년/학생, 군인의 

사진을 평균치보다 많이 보도한 반면 <광명일보>는 사진을 거의 보도 하지 않

은다. 

<표17> 각 나라 언론사별 인물사진                      (단위: 보도건수, ()은 %)

7) 인물 사진 성별 

(1) 각 나라별 사진 성별 

  한중 언론에 보도된 인물의 성별을 분석했다. 그 결과는 <표 18 >와 같다. 

  한국 기사와 중국 기사를 합한 전체 기사의 사진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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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한국소계 인민일보 광명일보 중국 소계 전체

남
75

(77.3)

69

(67.6)

144

(72.4)

7

(58.3)

0

(0.0)

7

(53.8)

151

(71.2)

여
8

(8.2)

15

(14.7)

23

(11.6)

3

(25.０)

1

(100.0)

4

(30.8)

27

(12.7)

혼합
14

(14.4)

18

(17.6)

32

(16.1)

2

(16.7)

0

(0.0)

2

(15.4)

34

(16.０)

합계
97

(100.0)

102

(100.0)

199

(100.0)

12

(100.0)

1

(100.0)

13

(100.0)

212

(100.0)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혼합(16.０%), 여성(12.7%) 순으로 나

타났다. 

  이를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남성(72.4%) 사진을 가장 많이 사용

했고 그 다음은 혼합(16.1%), 여성 (11.6%)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 언론

은 남성(53.8%), 여성(30.8%)，혼합(15.4%) 순으로 나타났다. 양국 신문 기사에 

나온 인물 사진을 비교해 볼 때 한국 신문은 남성을, 중국 신문은 여성 사진을 

전체 평균보다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 이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P>.05). 

  다음은 세부적으로 각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한겨레> 신문은 남성 (77.3%), 

혼합 (14.4%), 여성 (8.2%)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남성 (67.6%), 혼

합 ( 17.6%), 여성이 (14.7%)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인민일보>는 남성 

(58.3%), 여성 (25.０%), 혼합 (16.7%) 순으로 나타났다. <광명일보>는 거의 다 

여성이 나타났다. 

<표 18 > 각 나라 언론사별 인물사진성별                 (단위: 보도건수, ()은 %)

  X2=11.407, df=6, p>.05

인물사진에 나타난 성별은 각 신문사별로 차이가 없다. 공통적으로 인물사진에 

대부분 남자가 많이 등장하고 여자가 매우 드물게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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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진 출처 

(1) 각 나라별 사진 출처

  한중 언론에 보도된 사진 출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9 >와 같다. 

  한국 기사와 중국 기사를 합한 전체 사진 출처를 살펴보면, 외신(47.6%)이 가

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기타(37.8%), 자사 사진(13.9%), 독자(0.7%) 순

으로 나왔다. 

  이를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외신이 39.5%로 많이 나오고 그 다

음은 기타(38.6%), 자사사진(11.8%)과 독자(0.7%)로 나타났다, 중국 언론도 외

신(34.9%)과 자사사진(34.9%), 그리고 기타(30.2%) 순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의 

사진 출처를 비교해 볼 때, 한중 양국이 다 외신이 제공한 사진을 가장 많이 사

용했지만 한국이 중국보다 외신제공 사진을 더 많이 사용했다. 그리고 중국 언

론은 자사 사진을 한국 언론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각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한겨레>는 외신이 55.1%, 기타

가 32.4, 자사사진이 11.6%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기타가 41.9% , 외

신이 39.5%, 자사사진이 11.2%, 독자가 0.5% 순으로 나타났다. <인민일보>는 

외신과 기타는 같은 비율이 31.4%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신이 31.4%로 나타났

다. <광명일보>는 외신이 50.０%로 나타났는데 자사사진과 기타는 다 같은 비

율 25.０%로 나타났다. 각 신문사별 사진출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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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한국

소계
인민일보

광명

일보

중국

소계
전체

자 사

사진

25

(11.6)

24

(11.2)

49

(11.8)

13

(37.1)

2

(25.0)

15

(34.9)

64

(13.9)

외신
119

(55.1)

85

(39.5)

204

(48.9)

11

(31.4)

4

(50.0)

15

(34.9)

219

(47.6)

독자
2

(0.9)

1

(0.5)

3

(0.7)

0

(0.0)

0

(0.0)

0

(0.０)

3

(0.7)

기타
70

(32.4)

90

(41.9)

161

(38.6)

11

(31.4)

2

(25.0)

13

(30.2)

174

(37.8)

합계
216

(100.0)

200

(100.0)

417

(100.0)

35

(100.0)

8

(100.0)

43

(100.0)

460

(100.0)

<표 19 > 나라별 사진 출처                             (단위: 보도건수, ()은 %)

X2=27.386, df=9, p<.05

제 2 절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

1) 연구문제 1)과 관련(기사 유형) 

  (1)각 나라별 기사 유형 

  한중 언론이 상대 국가를 어떤 형식의 기사로 많이 보도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나라의 언론사별로 기사유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20>와 같

다.

  한국 기사와 중국 기사를 합한 전체 기사의 유형을 살펴보면, 82.5%가 스트

레이트 기사였으며, 그 다음은 기획/특집 기사(11.1%), 사설/칼럼(2.7%), 인터

뷰(1.4%), 독자투고(1.2%), 해설(0.9%), 기타(0.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스트레이트(82.5%), 기획/특집(11.1%), 

사설/칼럼(2.7%), 인터뷰(1.4%), 독자투고(1.2%), 해설(0.9%), 기타(0.2%) 순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 언론은 스트레이트(82.7%), 독자투고(11.2%), 기획/

특집(3.1%), 해설(2.0%), 기타(1.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나라의 기사를 비교해 볼 때 한중 언론 모두가 스트레이트 기사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언론의 경우 기획/특집 기사를 중국 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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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한국 소계 인민일보 광명일보
중국 

소계
전체

스트레

이트

402

(91.8)

299

(72.6)

701

(82.5)

68

(93.2)

13

(52.0)

81

(82.7)

782

(82.5)

해설
8

(1.8)

0

(0.0)

8

(0.9)

2

(2.7)

0

(0.０)

2

(2.0)

10

(1.1)

기획/

특집

3

(0.7)

91

(22.1)

94

(11.1)

0

(0.0)

3

(12.0)

3

(3.1)

97

(10.2)

사설/

칼럼

13

(3.０)

10

(2.4)

23

(2.7)

0

(0.0)

0

(0.0)

0

(0.0)

23

(2.4)

인터뷰
11

(2.5)

1

(0.2)

12

(1.4)

0

(0.0)

0

(0.0)

0

(0.0)

12

(1.3)

독자

투고

1

(0.2)

9

(2.2)

10

(1.2)

2

(2.7)

9

(36.0)

11

(11.2)

21

(2.2)

기타
0

(0.０)

2

(0.5)

2

(0.2)

1

(1.4)

0

(0.０)

1

(1.0)

3

(0.3)

합계
438

(100.0)

412

(100.0)

850

(100.0)

73

(100.0)

25

(100.0)

98

(100.0)

948

(100.0)

비해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한국 언론 기사유형은 중국보다 더 

다양하게 나왔다. 

  각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한겨레>와 <인민일보>는 스트레이트(91.8%) 기사

를 <조선일보>와 <광명일보>는 기획/특집 기사를 전체 평균치보다 더 많이 사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일보>는 4개 신문 중에 독자투고 기사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 각 나라 언론사별 기사유형                    (단위: 보도건수, ()은 %)

X2=279.556, df=18, p<.05

  (2)  시기별 기사 유형 

  다음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한중 언론의 기사 유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1 >과 같다. 

  한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이후에 스트레이트 비율이 80.2%에서 85.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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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고, 인터뷰와 사설/칼럼의 비율도 조금씩  높아졌다. 근데 해설은 1.8%에

서 0.０％로 낮아졌다. 기획/특집은  12.1%에서 9.9%로, 독자투고는 2.2%에서 

0.０％로, 독자투고는 2.2%에서 0.０％로, 그 비율이 모두 낮아졌다. 

  반면, 중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이후에 스트레이트가 97.1%에서 79.7%로, 

해설은 17.1%에서 1.7%로, 기획/특집은 14.3%에서 0.0%, 인터뷰는 14.3%에서 

0.０％로, 독자투고는 14.3%에서 11.9%로 모두 다 낮아졌다. 각 국가의 언론사

별로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에 기사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에 대한 

결과는 <표 22 >와 같다.

  <한겨레>의 경우는 스트레이트가 91.9%에서 91.6로 조금 떨어졌다. 해설은 

3.4%에서 0.０％로 , 독자투고도 0.4%에서 0.０％로 떨어졌다. 근데 기획/특집

은 0.０％에서 1.5%로, 사설/칼럼은 2.6%에서 3.4%로 , 인터뷰는 1.7%에서 

3.4%로 좀 많아졌다. <조선일보>의 기사 유형은 기획/특집은 24.8%에서 

18.9%로, 사설/칼럼은 2.7%에서 2.1%로 , 인터뷰는 0.5%에서, 독자투고는 

4.1%에서, 기타는 0.9%에서 다 0.０％로 떨어졌다. 반면에는 스트레이트는 

67.1%에서 78.9%로 많아졌다. 

  <인민일보>의 경우 스트레이트가 96.7%에서 90.7%로, 해설이 3.3%에서, 

2.3%로, 떨어졌다. 독자투고가 0.０％에서 4,7%로, 기타도 0.０％에서 2.3%로 

많아졌다. 기획/특집, 사설/칼럼, 인터뷰는 다 변화가 없다. <광명일보>는 스트

레이트 기사 비율이 55.6%에서 50.０%로, 독자투고는 44.4%에서 31.3%로 떨

어졌다. 기획/특집은 0.０％에서 18.8%로 많아졌다. 해설, 사설/컬럼, 인터뷰는 

다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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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한국소계 중국소계 합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스트레이

트

365

(80.2)

336

(85.5)

34

(97.1)

47

(79.7)

399

(81.4)

383

(84.7)

해설
8

(1.8)

0

(0.0)

6

(17.1)

1

(1.7)

14

(2.9)

1

(0.2)

기 획 / 특

집

55

(12.1)

39

(9.9)

5

(14.3)

3

(5.1)

60

(12.2)

42

(9.3)

사 설 / 칼

럼

12

(2.6)

11

(2.7)

5

(14.3)

0

(0.0)

17

(3.5)

11

(2.4)

인터뷰
5

(1.1)

7

(1.8)

5

(14.3)

0

(0.0)

10

(2.0)

7

(1.5)

독자투고
10

(2.2)

0

(0.0)

5

(14.3)

7

(11.9)

15

(3.1)

7

(1.5)

기타
2

(0.4)

0

(0.0)

5

(14.3)

1

(1.7)

7

(1.4)

1

(0.2)

합계
455

(100.0)

393

(100.0)

35

(100.0)

59

(100.0)

490

(100.0)

452

(100.0)

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인민일보 광명일보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스트레

이트

216

(91.9)

186

(91.6)

149

(67.1)

150

(78.9)

29

(96.7)

39

(90.7)

5

(55.6)

8

(50.０)

해설
8

(3.4)

0

(0.0)

0

(0.0)

0

(0.0)

1

(3.3)

1

(2.3)

0

(0.0)

0

(0.0)

기 획 /

특집

0

(0.０)

3

(1.5)

55

(24.8)

36

(18.9)

0

(0.0)

0

(0.０)

0

(0.０)

3

(18.8)

사 설 /

칼럼

6

(2.6)

7

(3.4)

6

(2.7)

4

(2.1)

0

(0.０)

0

(0.０)

0

(0.０)

0

(0.０)

인터뷰
4

(1.7)

7

(3.4)

1

(0.5)

0

(0.０)

0

(0.０)

0

(0.０)

0

(0.０)

0

(0.０)

독자투

고

1

(0.4)

0

(0.０)

9

(4.1)

0

(0.０)

0

(0.０)

2

(4.7)

4

(44.4)

5

(31.3)

기타
0

(0.０)

0

(0.０)

2

(0.9)

0

(0.０)

0

(0.０)

1

(2.3)

0

(0.０)

0

(0.０)

합계
235

(100.0)

203

(100.0)

220

(100.0)

190

(100.0)

30

(100.0)

43

(100.0)

9

(100.0)

16

(100.0)

< 표 21 >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별 기사유형    (단위: 보도건수, ()은 %)

<표 22 >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 언론사별 기사유형 (단위: 보도건수, ()은%)

<한겨레> : X2=12.865, df=5, p<.05 / <조선일보> X2=13.969, df=5, p<.05

< 인민일보 >:  X2=2.226, df=3, p>.05 / <광명일보> X2=2.000, df=2,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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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문인 <한겨레>와 <조선일보>는 기사 유형이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신문인 <인민일보>와 

<광명일보>는 사드 배치 이전과 사드 배치 이후 기사 유형의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사드 배치’는 한국 언론의 기사 유형에 영향을 미쳤으나 중국 

언론의 기사 유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문제 2)와 관련(기사 주제)

  (1) 각 나라별 기사 주제

  다음은 각 나라 언론사별로 보도 기사 주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3>와 같다.

  먼저，한국 언론과 중국 언론의 기사를 합한 전체 기사의 주제 유형을 살펴보

면, ‘경제’가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정치’(24.5%), ‘외

교’(12.3%), ‘국방’(11.4%), ‘사회/범죄/재난’(7.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환경’(3.3%), ‘과학’(2.8%), ‘스포츠’(2.4%), ‘보건/복지/건강’(1.5%) 등 50% 미

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언론사별로 기사주제를 살펴보면, ＜한겨레＞는　 경제 （23.5%），정치

（22.6%), 외교, 국방（15.1%），사회/범죄/자연재해（8.7%）순으로　 많았고, 

문화（5.0%），환경（3.2%）, 스포츠（2.5%），과학（2.1%）등의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경제 (29.6%), 정치 (24.8%) 순으로 많았고,  외교 

(8.7%), 국방 (8.3%), 사회/범죄/자연재해 (7.0%), 관광/여행 (3.4%), 환경 

(3.6%), 과학 (2.7%), 스포츠 (2.5%) 등의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인민일보>는 정치 (34.2%), 외교 (17.8%), 경제와 문화 (각각 9.6%), 국방 ( 

6.8%), 보건/복지/건강 (8.2%), 사회/범죄/자연재해 (5.5%), 관광/여행 (4.1%), 

과학과 스포츠가 (각각 1.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광명일보>는 정치 

(24.０%), 문화 (28.０%), 과학과 국방 (각각  12.０%)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

다. 외교와 경제 (8.0%), 사회/범죄/자연재해 (4.0%), 스포츠 (4.0%) 적게 나타

났다. 이와　같은　신문사별　기사주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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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한국

소계
인민일보

관명

일보

중국

소계
전 체

정치
99

(22.6)

102

(24.8)

201

(23.6)

25

(34.2)

6

(24.0)

31

(31.6)

232

(24.5)

외교
66

(15.1)

36

(8.7)

102

(12.0)

13

(17.8)

2

(8.0)

15

(15.3)

117

(12.3)

경제
103

(23.5)

122

(29.6)

225

(26.5)

7

(9.6)

2

(8.0)

9

(9.2)

234

(24.7)

문화
22

(5.0)

18

(4.4)

40

(4.7)

7

(9.6)

7

(28.0)

14

(14.3)

54

(5.7)

국방
66

(15.1)

34

(8.3)

100

(11.8)

5

(6.8)

3

(12.０)

8

(8.2)

108

(11.4)

사회/범

죄/자연

재해

38

(8.7)

29

(7.0)

67

(7.9)

4

(5.5)

1

(4.0)

5

(5.1)

72

(7.6)

보건/복

지/건강/

1

(0.2)

7

(1.7)

8

(0.9)

6

(8.2)

0

(0.０)

6

(6.1)

14

(1.5)

관광/

여행

8

(1.8)

21

(5.1)

29

(3.4)

3

(4.1)

0

(0.０)

3

(3.1)

32

(3.4)

환경
14

(3.2)

17

(4.1)

31

(3.6)

0

(0.０)

0

(0.０)

0

(0.０)

31

(3.3)

과학
9

(2.1)

14

(3.4)

23

(2.7)

1

(1.4)

3

(12.０)

4

(4.1)

27

(2.8)

스포츠 
11

(2.5)

10

(2.4)

21

(2.5)

1

(1.4)

1

(4.0)

2

(2.0)

23

(2.4)

기타 
1

(0.2)

2

(0.5)

3

(0.4)

1

(1.4)
0(0.０)

1

(1.0)

4

(0.4)

합계
438

(100.0)

412

(100.0)

850

(100.0)

73

(100.0)

25

(100.0)

98

(100.0)

948

(100.0)

  이를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경제’(26.5%)를 전체 평균치보다 

많이 보도한 반면 중국 언론은‘정치’(31.6%), ‘외교’(15.3%), ‘문화’(14.3%), 분

야를 전체 평균치보다 많이 보도 하였다. 

<표 23 > 각 나라 언론사별 기사 주제 유형         (단위 : 보도 건수, ( )은 %)

X2=115.093, df=33, p<.05

  신문별로 보면 <한겨레>는 외교, 국방, 사회/범죄 분야, <조선일보>는 경제, 

관광/여행, 환경 분야, <인민일보>는 정치, 외교, 문화, 보건/복지 분야 ,<광명

일보>는 문화, 과학 분야를 타 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도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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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5). 

  (2) 시기별 기사 주제 

  다음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한국과　중국 언론의 기사 주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4 >과 같다. 

  먼저　한국 언론을　살펴보면, 사드 배치 이후 외교는 6.8％에서 18.1％로，　

국방은　 6.6％에서　 17.8％로　 기사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졌고，　 경제는　

35.0％에서　16.5％로, 정치는 24.7%에서 22.4%로, 문화는 5.7%에서 3.6%로, 

사회/범죄/재난은 9.0%에서 6.6%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 

  반면, 중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이후  ‘정치’는 7.7%에서 47.5%로 , 외교

는 12.8%에서 16.9%로 높아졌고, ‘경제’는 17.9%에서 3.4%로, ‘문화’ 기사는 

28.2%에서 5.1%로 크게 낮아졌다. 그 외 외교, 국방, 보건/복지/건강, 스포츠

는 조금 높아졌고, 과학은 조금 낮아졌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각 나라의 언론사별로 사드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에 기사 

주제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그 결과는 <표 25>와 같다. 

  <한겨레>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외교가 9.8%에서 21.2%로, 국방이 9.8%에

서 21.2%로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그 외에는 관광/여행이 1.3%에서 2.5%로, 

과학이 0.9%에서 3.4%로, 스포츠가 1.3%에서 3.9%로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 

반면에는 경제가 31.5%에서 14.3%로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 정치는 24.3%에서 

20.7%로 , 문화는 6.8%에서 3.0%로, 사회/범죄는 9.8%에서 7.4%로, 환경은 

4.3%에서 2.0%로 비율이 조금 떨어졌다.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외교가 3.6%에서 14.7%로, 국방이 3.2%

에서 14.2%로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그 외에는 보건/복지가 0.9%에서 2.6%

로, 환경이 3.2%에서 5.3%로, 과학이 2.7%에서 4.2%로, 스포츠가 2.3%에서 

2.6%로 비율이 좀 높아졌다. 반면에는 경제가 38.7%에서 18.9%로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 다른 것은 정치가 25.2%에서 24.2%로, 문화가 4.5%에서 4.2%로, 사

회/범죄가 8.1%에서 5.8%로, 관광/여행이 7.2%에서 2.6%로 비율이 좀 떨어졌

다. 나머지는 것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인민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는 정치가 10%에서 51.2%로 외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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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에서 20.9%로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사회/범죄가 3.3%에서 

7.0%로, 보건/복지가 6.7%에서 9.3%로, 과학은 0에서 2.3%로, 기타도 0.０％

에서 2.3%로 비율이 좀 높아졌다. 반면에는 경제가 20%에서 2.3%로, 문화가 

23.3%에서 0.０％로, 관광/여행이 10.０%에서 0.０％로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 

국방이 10.０%에서 4.7%로, 과학이 3.3%에서 0.０％로 비율이 좀 떨어졌다. 

  <광명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는 정치가 0.0%에서 37.5%로, 국방이 

0.０％에서 18.8%로, 과학이 0.０％에서 6.3%로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반면에

는 문화가 44.4%에서 18.8%로, 과학이 22.2%에서 6.3%로, 사회/범죄가 

11.1%에서 0.０％로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 외교와 경제가 다 11.1%에서 6.3%

로 비율이 떨어졌다. 다른 것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이어　각　신문사별로　사드배치　이전과　사드배치　이후의　기사주제　차이

를 통계적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 신문인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중

국 신문인 <인민일보>의 경우, 통계적으로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기사 주제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신문인 <광명일보>는 사드배치 이전

과 사드배치 이후 기사 주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드 배치’는 

한국 언론의 중국에 대한 기사 주제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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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한국 소계 중국 소계 합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정치
113

(24.7)

88

(22.4)

3

(7.7)

28

(47.5)

116

(23.4)

116

(25.7)

외교
31

(6.8)

71

(18.1)

5

(12.8)

10

(16.9)

36

(7.3)

81

(17.9)

경제
160

(35.０)

65

(16.5)

7

(17.9)

2

(3.4)

167

(33.7)

67

(14.8)

문화
26

(5.7)

14

(3.6)

11

(28.2)

3

(5.1)

37

(7.5)

17

(3.8)

국방
30

(6.6)

70

(17.8)

3

(7.7)

5

(8.5)

33

(6.7)

75

(16.6)

사회/범죄
41

(9.0)

26

(6.6)

2

(5.1)

3

(5.1)

43

(8.7)

29

(6.4)

보건/복지
2

(0.4)

6

(1.5)

2

(5.1)

4

(6.8)

4

(0.8)

10

(2.2)

관광/여행
19

(4.2)

10

(2.5)

3

(7.7)

０

（０.０）

22

(4.4)

10

(2.2)

환경
17

(3.7)

14

(3.6)

0

（０.０）

0

（０.０）

17

(3.4)

14

(3.1)

과학
8

(1.8)

15

(3.8)

3

(7.7)

1

(1.7)

11

(2.2)

16

(3.5)

스포츠 
8

(1.8)

13

(3.3)

0

（０.０）

2

(3.4)

8

(1.6)

15

(3.3)

기타 
2

(0.4)

1

(0.3)

0

（０.０）

1

(1.7)

2

(0.4)

2

(0.4)

합계
457

(100.)

393

(100.0)

39

(100.0)

59

(100.0)

496

(100.0)

452

(100.0)

<표 24 >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별 기사주제    (단위 : 보도 건수, (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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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인민일보 광명일보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정치
57

(24.3)

42

(20.7)

56

(25.2)

46

(24.2)

3

(10.０)

22

(51.2)

0

(0.０)

6

(37.5)

외교
23

(9.8)

43

(21.2)

8

(3.6)

28

(14.7)

4

(13.3)

9

(20.9)

1

(11.1)

1

(6.3)

경제
74

(31.5)

29

(14.3)

86

(38.7)

36

(18.9)

6

(20.０)

1

(2.3)

1

(11.1)

1

(6.3)

문화
16

(6.8)

6

(3.0)

10

(4.5)

8

(4.2)

7

(23.3)

0

(0.０)

4

(44.4)

3

(18.8)

국방
23

(9.8)

43

(21.2)

7

(3.2)

27

(14.2)

3

(10.0)

2

(4.7)

0

(0.０)

3

(18.8)

사회/

범죄

23

(9.8)

15

(7.4)

18

(8.1)

11

(5.8)

1

(3.3)

3

(7.0)

1

(11.1)

0

(0.０)

보건/

복지/

0

(0.0)

1

(0.5)

2

(0.9)

5

(2.6)

2

(6.7)

4

(9.3)

0

(0.０)

0

(0.０)

관광/

여행

3

(1.3)

5

(2.5)

16

(7.2)

5

(2.6)

3

(10.０)

0

(0.０)

0

(0.０)

0

(0.０)

환경
10

(4.3)

4

(2.0)

7

(3.2)

10

(5.3)

0

(0.０)

0

(0.０)

0

(0.０)

0

(0.０)

과학
2

(0.9)

7

(3.4)

6

(2.7)

8

(4.2)

1

(3.3)

0

(0.０)

2

(22.2)

1

(6.3)

스포츠 
3

(1.3)

8

(3.9)

5

(2.3)

5

(2.6)

0

(0.０)

1

(2.3)

0

(0.０)

1

(6.3)

기타 
1

(0.4)

0

(0.０)

1

(0.5)

1

(0.5)

0

(0.０)

1

(2.3)

0

(0.０)

0

(0.０)

합계
235

(100.０)

203

(100.０)

222

(100.０)

190

(100.０)

30

(100.0)

43

(100.０)

9

(100.０)

16

(100.０)

<표25>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 언론사별 기사 주제

        (단위 : 보도 건수, ( )은 %)

<한겨레> : X2=48.326, df=11, p<.05 / <조선일보> X2=51.951, df=11, p<.05

<인민일보> :  X2=33.550, df=10, p<.05 / <광명일보> X2=10.326, df=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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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3>과 관련 (보도 태도)

1, 보도 태도 

(1) 각 나라별 보도 태도

   다음은 ４개　신문사별로　기사의　보도 태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표 26>과 같다.

  먼저, 한국　언론과　중국　언론의 기사를 모두 합한 전체 기사의 보도 태도

를 살펴보면, ‘부정적’ 기사 비율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립’이 

34.3%, ‘긍정적’ 기사 비율이 25.2%로 나타나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부정적 39.4%, 중립 36.0%, 긍정 

24.6%　 순으로 나타났지만, 중국 언론은 부정적 50.0%, 긍정 30.6%，중립 

20.4%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언론의 경우 부정적인 기사와 긍정적인　기

사 비율이 전체 평균치와 비스하게 나타났지만, 중국 언론은 부정적 태도를 보

이는 기사가 전체 평균치보다 많았다. 또한, 중국 신문의 경우 중립적 기사 비

율도 전체 평균치보다 높았다.  

  다시 세부적으로 각  언론사별 보도태도를 살펴보면, <한겨레> 신문은 부정적

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긍정적인 태도가 23.7%로, 중립적인 태도

가 34.5%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중립적인 태도와 부정적

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긍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

다. <인민일보>가 부정적인 태도가 49.3%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긍정적

인 태도와 중립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광명일보>가  긍정적인 태도 44.

０%로, 부정적인 태도 48.０%로, 많이 나타났다. 중립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각　신문사별　보도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X2=21.166, df=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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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한겨레
조선

일보

한국

소계

인민

일보

광명

일보

중국

소계
전체

긍정적
104

(23.7)

105

(25.5)

209

(24.6)

19

(26.０)

11

(44.０)

30

(30.6)

239

(25.2)

중립적
151

(34.5)

155

(37.6)

306

(36.0)

18

(24.7)

2

(0.8)

20

(20.4)

326

(34.3)

부정적
183

(41.8)

152

(36.9)

335

(39.4)

36

(49.3)

12

(48.０)

48

(49.０)

383

(40.5)

합계
438

(100.0)

412

(100.0)

850

(100.0)

73

(100.0)

25

(100.0)

98

(100.0)

948

(100.0)

<표 26 > 각 나라 언론사별 보도 태도                (단위 : 보도 건수, ( )은 %)

  X2=21.166, df=6, p<.05

  

  (2) 시기별 보도 태도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한국 언론과 중국 언론의 보도 태도에는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27 >와 같다.

  먼저, 각 나라별로 시기별 보도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는 긍정적 기사는 28.7%에서 19.8%로 낮아졌고, 부정적 기사

가 38.1%에서 41.0%로 약간 높아졌고, 중립은 33.3%에서 39.2%로 조금 높아

졌다.

  중국 언론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는 부정적 기사 비율이 23.1%에서 66.1%

로 크게 높아졌고, 긍정적 기사 비율이 56.4%에서 13.6%로 크게 낮아졌다. 그

리고 중립적인 기사 비율은 차이가 없었다. 

  다음은　각 나라의 언론사별로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에 보도 태도는 어

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8 >과 같다. 

  <한겨레>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긍정적　 기사가　 ２６.０％에서　 ２１.

２％로　 줄었고，　 중립적　 기사는　 ２９.８％에서　 ３９.９％로　 증가하였다. 

반면　부정적　기사는　４４.３％에서　３８.９％로　낮아졌다．　<조선일보>의　

경우 긍정적인 기사는 31.5%에서 18.4%로 그 비율이 많이 떨어진　반면 부정

적인 기사가 31.5%에서 43.2%로 높아졌다. 중립적인 기사는 36.9%에서 38.4%

에서 비율이 약간 떨어졌다. 

  중국　언론인　<인민일보>의 경우,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긍정적인 보도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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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한국 소계 중국 소계 합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긍정적
131

(28.7)

78

(19.8)

22

(56.4)

8

(13.6)

153

(30.9)

86

(19)

중립적
152

(33.3)

154

(39.2)

8

(20.5))

12

(20.3))

160

(32.3)

166

(36.7)

부정적
174

(38.1)

161

(41.0)

9

(23.1)

39

(66.1)

183

(36.9)

200

(44.3)

합계
457

(100.0)

393

(100.0)

39

(100.0)

59

(100.0)

496

(100.0)

452

(100.0)

　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인민일보 광명일보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긍정적
61

(26.０)

43

(21.2)

70

(31.5)

35

(18.4)

16

(53.3)

3

(7.０)

6

(66.7)

5

(31.3)

중립적
70

(29.8)

81

(39.9)

82

(36.9)

73

(38.4)

7

(23.3)

11

(25.6)

1

(11.1)

1

(6.3)

부정적
104

(44.3)

79

(38.9)

70

(31.5)

82

(43.2)

7

(23.3)

29

(67.4)

2

(22.2)

10

(62.5)

합계
235

(100 .0)

203

(100.0)

222

(100.0)

190

(100.0)

30

(100.0)

43

(100.0)

9

(100.0)

16

(100.0)

가 53.3%에서 7．０%로 그　비율이 아주　많이 떨어졌고 부정적인 보도태도는 

23.3%에서 67.4%로 그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 <광명일보>　또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긍정적인 태도가 66.7%에서 31.3%로 비율이 많이 떨어졌고， 부정

적인 태도는 22.2%에서 62.5%로 그　비율이 훨씬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각 나라별 보도   (단위 : 보도 건수, ( )은 %)

<표 28 >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 언론사별 보도 태도     (단위 : 보도 건수, ( )은 %)

<한겨레>: X2=5.021, df=2, p>.05 / <조선일보>: X2=10.716, df=2, p<.05

<인민일보> :  X2=21.598, df=2, p<.05 /<광명일보>: X2=4.996, df=1, p<.05

  이와　같은　신문사들의　시기별　보도태도　차이는　＜한겨레＞　신문을　제

외한　３개의　신문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한국 

신문인 <한겨레> 신문은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선일보>와　<인민일보>，<광명일보>는 사드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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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이전과 사드배치 이후 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

였다.　즉, ‘사드 배치’는 <조선일보>와 <인민일보>, <광명일보> 보도 태도에 영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2, 기사　주제별 보도태도 

(1) 각 나라별 기사주제에　따른 보도 태도

  다음은 기사　주제에 따른 보도 태도를　각　신문사별로　살펴보았다．그 결

과는 <표 29>,<표30>,<표 31>와 같다. 

  한국 언론　기사와 중국 언론　기사를 합한 전체 기사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보도태도의　 경우　경제 (29.3%), 정치 (15.9%), 외교 ( 11.7%), 문화 (10.5%)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관광/여행 (8.4%)，국방 (7.9%), 과학 

(7.1%), 스포츠 (4.2%)，사회/범죄/자연 재해 (3.3%)　순으로 나타났다. 중립적

인　 보도태도의 경우, 정치 (30.4%), 경제 (26.1%), 국방 (14.1%)， 외교 

(8.9%), 문화 (6.1%), 사회/범죄/자연 재해 (5.5%), 보건/복지/건강 (1.8%), 과

학 (1.5%), 관광/여행， 환경 (각각 0.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인　

보도태도는　경제 (36.8%), 정치 (24.8%), 외교 (15.7%), 사회/범죄/자연 재해 

(12%), 국방 (11.2%) 등의 순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환경 (7.3%), 보건/복지/건강 (5.0%), 관광/여행 (2.6%), 문화 (2.3%) 과학 

(1.3%)등의 순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이를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경제（30.6%）, 정치（17.2%）, 외

교（12.9%）기사에서 긍정적인 보도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문화 (6.2%), 국방 

(8.6%), 관광/여행 (8.1%), 과학 (7.2%), 스포츠 (4.3%), 사회/범죄/자연 재해 

(3.8%) 등의 순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정치 (30.1%), 경제 

(26.8%), 국방 (15.０%) 순으로 중립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외교 (9.2%), 

문화 (5.9%), 사회/범죄/자연 재해 (4.9%), 스포츠 (3.3%), 과학 (1.6%), 보건/

복지/건강과 관광/여행과 환경(각각 1.0%) 순으로 중립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

났다. 경제 (41.8%), 정치 (21.8%) 외교 (14.０%), 사회/범죄/자연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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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국방 (10.7%) 순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반면에는 환경 

(8.4%), 보건/복지/건강 (5.7%), 문화 (2.7%), 관광/여행 (2.7%),  과학 (0.9%) 

, 스포츠 (0.6%) 순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 언론은 문화（40.０%）, 경제（20.０%）, 관광/여행（10.０%）

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정치 (6.7%), 외교와 국방(각각 3.3%), 

보건/복지/건강 (6.7%), 고학 (6.7%), 스포츠 (3.3%) 순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정치 (35.０%), 경제 (15.０%), 문화 (10.０%), 사회/범죄/자연 

재해와 보건/복지/건강 (각각 15.０%) 순으로 중립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외교 (5.０%), 스포츠 (5.０%) 중립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정치 (45.8%), 

외교 (27.1%), 국방 (14.6%) 부정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시회/범죄/자연 

재해와 과학 (4.2%) , 관광/여행 (2.1%) 부정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보도 

태도는 언론사별로 차이가 있다. 

  나라별로 비교해 보면 한국 신문의 경우 정치, 외교, 경제, 국방 사회/범죄/

자연 재해, 보건/복지/건강, 환경 분야 부정적인 기사가 상대적으로 높고 문화, 

관광/여행, 과학, 스포츠의 경우 긍정적 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국 

신문의 경우 정치, 외교, 국방 분야 부정적인 기사가 상대적으로 높고 문화, 보

건/복지/건강, 관광/여행 분야 긍정적 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문사별로 비교 해 보면 <한겨레>는 국방, 사회/범죄/자연 재해 분야 , <조

선일보>는 외교, 환경 분야 , <인민일보>는 정치, 외교 분야, <광명일보>는 정

치, 외교, 국방 분야 부정적인 기사가 전체 평균치보다 높았다. 그리고 <한겨

레>는 정치, 외교, 국방 분야, <조선일보>는 외교, 환경 분야 , <인민일보>는 문

화, 보건/복지/건강, 관광/여행 분야 ,<광명일보>는 문화, 과학, 스포츠 분야 긍

정적인 기사가 전체 평균치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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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소계 중 국 소계 전체

긍 중 부 긍 중 부 긍 중 부

정치

36

(17.2)

92

(30.1)

73

(21.8)

2

(6.7)

7

(35.０)

22

(45.8) 

38

(15.9)

99

(30.4)

95

(24.8)

외교

27

(12.9)

28

(9.2)

47

(14.0)

1

(3.3)

1

(5.0)

13

(27.1) 

28

(11.7)

29

(8.9)

60

(15.7)

경제

64

(30.6)

82

(26.8)

140

(41.8)

6

(20.0)

3

(15.0)

0

(0.0)

70

(29.3)

85

(26.1)

140

(36.6)

문화

13

(6.2)

18

(5.9)

9

(2.7)

12

(40.0)

2

(10.0)

0

(0.0)

25

(10.5)

20

(6.1)

9

(2.3)

국방

18

(8.6)

46

(15.０)

36

(10.7)

1

(3.3)

0

(0.0)

7

(14.6) 

19

(7.9)

46

(14.1)

43

(11.2)

사회/

범죄/

자연

재해

8

(3.8)

15

(4.9)

44

(13.1)

0

(0.0)

3

(15.０)

2

(4.2) 

8

(3.3)

18

(5.5)

46

(12.０)

보건/

복지/

건강

1

(0.5)

3

(1.0)

19

(5.7)

2

(6.7)

3

(15.０)

0

(0.0) 

3

(1.3)

6

(1.8)

19

(5.0)

관광/

여행

17

(8.1)

3

(1.0)

9

(2.7)

3

(10.０)

0

(0.0)

1

(2.1) 

20

(8.4)

3

(0.9)

10

(2.6)

환경

0

(0.0)

3

(1.0)

28

(8.4)

0

(0.0)

0

(0.0)

0

(0.0) 

0

(0.0)

3

(0.9)

28

(7.3)

과학

15

(7.2)

5

(1.6)

3

(0.9)

2

(6.7)

0

(0.0)

2

(4.2) 

17

(7.1)

5

(1.5)

5

(1.3)

스포

츠

9

(4.3)

10

(3.3)

2

(0.6)

1

(3.3)

1

(5.0)

0

(0.0) 

10

(4.2)

11

(3.4)

2

(0.5)

기타

1

(0.5)

1

(0.3)

2

(0.6)

0

(0.0)

0

(0.0)

1

(2.1) 

1

(0.4)

1

(0.3)

3

(0.8)

합계

209

(100.0)

306

(100.0)

335

(100.0)

30

(100.0)

20

(100.0)

48

(100.0) 

239

(100.0)

326

(100.0)

383

(100.0)

<표 29 > 각 나라별로 주제에 따라서 보도 태도         (단위: 보도 건수,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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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긍 중 부 긍 중 부

정치
20

(19.2)

39

(25.8)

40

(21.9)

16

(15.2)

53

(34.2)

33

(21.7)

외교
23

(22.1)

25

(16.6)

18

(9.8)

4

(3.8)

3

(1.9)

29

(19.1)

경제
29

(27.9)

32

(21.2)

103

(23.5)

35

(33.3)

50

(32.3)

37

(24.3)

문화
7

(6.7)

7

(4.6)

8

(4.4)

6

(5.7)

11

(7.1)

1

(0.7)

국방
10

(9.6)

31

(20.5)

25

(13.7)

8

(7.6)

15

(9.7)

11

(7.2)

사회/범죄/

자연 재해 

2

(1.9)

10

(6.6)

26

(14.2)

6

(7.6)

5

(3.2)

18

(11.8)

보건/복지/

건강

0

(0.0)

0

(0.0)

1

(0.5)

1

(1.0)

3

(1.9)

3

(2.0)

관광/여행
1

(1.0)

1

(0.7)

6

(3.3)

16

(15.2)

2

(1.3)

3

(2.0)

환경
0

(0.0)

0

(0.0)

14

(7.7)

0

(0.0)

3

(1.9)

14

(9.2)

과학
6

(5.8)

1

(0.7)

2

(1.1)

9

(8.6)

4

(2.6)

1

(0.7)

스포츠
5

(4.8)

5

(3.3)

1

(0.5)

4

(3.8)

5

(3.2)

1

(0.7)

기타
1

(1.0)

0

(0.0)

1

(0.0)

0

(0.0)

1

(0.6)

1

(0.7)

합계
104

(100.0)

151

(100.0)

183

(100.0)

105

(100.0)

155

(100.0)

152

(100.0)

<표 30 > 한국 언론사별 주제에 따른 보도 태도        (단위: 보도건수, ()은 %)

<한겨레> : X2=70.579a, df=22, p<.05 / <조선일보> X2=119.369a, df=22,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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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민일보 광명일보

긍 중 부 긍 중 부

정치
1

(5.3)

7

(38.9)

17

(47.2)

1

(10.０)

0

(0.0)

5

(41.7)

외교
1

(5.3)

1

(5.6)

11

(30.6)

0

(0.0)

0

(0.0)

2

(16.7)

경제
5

(26.3)

2

(11.1)
0(0.0) 1(10.０) 1(50.０) 0(0.0)

문화
6

(31.6)

1

(5.6)
0(0.0) 6(50.０) 1(50.０) 0(0.0)

국방
1

(5.3)

0

(0.0)
4(11.1) 0(0.0) 0(0.0) 3(25.０)

사회/범죄/

자연 재해 

0

(0.0)

3

(16.7)

1

(2.8)

0

(0.0)

0

(0.0)

1

(8.3)

보건/복지/

건강

2

(10.5)

3

(16.7)

0

(0.0)

0

(0.0)

0

(0.0)

0

(0.0)

관광/여행
3

(15.8)

0

(0.0)

1

(2.8)

0

(0.0)

0

(0.0)

0

(0.0)

환경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과학
0

(0.0)

0

(0.0)

1

(2.8)

2

(20.0)

0

(0.0)

1

(8.3)

스포츠
0

(0.0)

1

(5.6)

0

(0.0)

1

(10.0)

0

(0.0)

0

(0.0)

기타
0

(0.0)

0

(0.0)

1

(2.8)

0

(0.0)

0

(0.0)

0

(0.0)

합계
19

(100.0)

18

(100.0)

36

(100.0)

11

(100.0)

2

(100.0)

12

(100.0)

<표 31 > 중국 언론사별 주제에 따른 보도 태도        (단위: 보도건수, ()은 %)

<인민일보> :  X2=59.913a, df=20, p<.05 / <광명일보> X2=5.556a, df=7, p<.05

  (2)시기별 기사　주제에 따른 보도 태도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기사　주제에 따른　보도태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32>,<표33>,<표 34>와 같다. 

  먼저,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외교

가 9.9%에서 17.1%로, 국방이 6.9에서 11.5%로, 과학이 5.3%에서 10.3%로, 

스포츠가 3.1%에서 6.4%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많아졌다. 반면　 경제는 

32.1%에서 28.2%로, 문화는 7.6%에서 3.8%로, 관광/여행은 12.2%에서 1.3%

로, 정치는 17.6%에서 16.7%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외교는 6.6%

에서 11.7%로, 국방은 9.9%에서 20.1%로, 사회/범죄/자연 재해는 3.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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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로, 보건/복지/건른강 0.0%에서 1.9%로, 관광은 0.7%에서 1.3%로, 스포

츠는 2.6%에서 3.9%로 중립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정치는 32.9%에서 

27.3%로, 경제는 34.9%에서 18.8%로, 문화는 7.2%에서 4.5%로, 환경은 1.3%

에서 0.6%로 중립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중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결정 전후를 비교해 보면 이후에는 정치는  0.

０％에서 25.０%로,　사회/범죄/자연 재해는  0.０％에서 16.7%로 , 스포츠는  

0.０％에서 12.6%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경제는  45.5%에서 

12.5%로, 문화는  45.5에서 25.０%로, 관광/여행은  13.6%에서 0.０％로, 국

방은  4.5%에서 0.０％로, 외교는  4.5%에서 0.０％로, 과학은 9.1%에서 0.

０％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정치는  12.5%에서 50.０%로, 사회/

범죄/자연 재해는  12.5%에서 16.7%로,　스포츠는 0.０％에서 0.3%로 중립적

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반면에는 외교는 12.5%에서 0.０％로, 경제는  25.

０%에서 8.3%로, 문화는  12.5%에서 8.3%로, 보건/복지/건강은 25.０%에서 

8.3%로 중립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정치는 22.2%에서 51.3%로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외교는  33.3%에서 25.6%로, 국방는  22.2에서 12.8%

로 사회/범죄/자연 재해는 11.1%에서 0.０％로, 과학은 11.1에서 2.6%로 부정

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각 나라의 언론사별로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에 주제에 따라 보도 

태도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는 <표 35 >,<표 36 >,<표 37 >, 

<표 38>와 같다. 

  <한겨레>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는 정치는 18%에서 20.9%로, 외교는 

19.7%에서 25.6%로,　사회/범죄/자연 재해는  16.０%에서 23.０%로, 과학은 

1.6%에서 11.6%로, 스포츠는 3.3%에서 7.0%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

다. 반면에는 경제는  32.8%에서 20.9%로, 문화는 9.8%에서 2.3%로, 국방는  

9.8%에서 9.3%로, 관광/여행은 16%에서 0.０％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

졌다. 외교는 12.9%에서 19.8%로, 국방은 17.1%에서 23.5%로, 사회/범죄/자

연 재해는  5.7%에서 7.4%로,　과학은 0.０％에서 1.2%로, 스포츠는 1.4%에서 

4.9%로 중립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정치는 30.０%에서 18.5%로, 경제는 

24.3%에서 18.5%로, 문화는 7.1%에서 2.5%로, 관광은 14%에서 0.０％로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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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외교는  1.9%에서 19.8%로, 국방은 4.8%에서 

25.3%로, 보건/복지/건강은 1.4%에서 2.4%로, 환경은 7.1%에서 11.０%로, 과

학은  0.０％에서 1.2%로, 스포츠는 0.０％에서 1.2%로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정치는 24.０%에서 19.０%로, 경제는 35.6%에서 6.3%로, 문화는 

4.8%에서 3.8%로, 사회/범죄/자연 재해는 18.6%에서 6.1%로,  관광/여행은 

1.4%에서 2.4%로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이후에는 경제는 31.4%에서 37.1%로, 국방은  

4.3%에서 14.3%로, 과학은 0.０％에서 5.5%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

다. 정치는 17.1에서 11.4%로, 외교는 14.０%에서 8.6%로, 관광/여행은 21.4%

에서 2.9%로, 보건/복지/건강은 1.4%에서 0.０％로, 환경은 2.4%에서 1.4%로,  

스포츠는 3.7%에서 2.7%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국방은  3.7%에서 

16.4%로, 사회/범죄/자연 재해는 1.2%에서 5.5%로, 보건/복지/건강은  0.0%

에서 4.1%로, 관광/여행은  0.０％에서 2.4%로, 외교는  1.2%에서 2.7%로, 과

학은  0.0%에서 5.5%로 중립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경제는 43.9%에서 

19.2%로, 문화는 7.3%에서 6.8%로, 정치는 35.4%에서 32.9%로, 환경은 2.4%

에서 1.4%로, 스포츠는  3.7%에서 2.7%로 중립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외

교는  8.6%에서 28.０%로, 국방은  1.4%에서 12.2%로, 정치는  21.4%에서 

22.０%로, 문화는  0.０％에서 1.2%로,　보건/복지/건강은  1.4%에서 2.4%로, 

관광/여행은  1.4%에서 2.4%로, 과학은 0.０％에서 1.2%로, 스포츠는  0.０％

에서 1.2%로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경제는 40.０%에서 11.０%로, 

사회/범죄/자연 재해는  18.6%에서 6.1%로, 환경은  7.1%에서 1.4%로 부정적

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인민일보>는 사드 배치 이후에는 경치는  0.０％에서 33.3%로, 사회/범죄/

자연 재해는  0.0%에서 66.7%로 긍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외교는  

6.3%에서 0.０％로, 경제는  31.3%에서 0.０％로, 문화는  37.5%에서 0.０％

로, 국방은 6.3%에서 0.０％로, 관광/여행은  18.8%에서 0.０％로 긍정적인 보

도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경치는  14.3%에서 54.5%로, 사회/범죄/자연 재해

는  14.3%에서 18.2%로,　스포츠는  0.０％에서 9.1%로 중립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외교는 14.3%에서 0.０％로, 경제는 14.3%에서 9.1%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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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4.3%에서 0.０％로 중립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경치는 28.6%

에서 51.7%로, 외교는 28.6%에서 31.０%로, 보건/복지/건강은 0.０％에서 

3.4%로, 관광/여행은 0.０％에서 3.4%로 부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국방은  28.6%에서 6.9%로,　과학은  14.3%에서 0.０％로 부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광명일보>는 사드 배치 이후에는 경치는 0.0%에서 20.０%로, 경제는 0.0%

에서 20.０%로,　스포츠는 0.０％에서 20.０%로 긍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높

아졌다. 문화는 66.7%에서 40.０%로, 과학은 33.3%에서 0.０％로 긍정적인 보

도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경제는 100.０%에서 0.０％로 중립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문화는 0.０％에서 100.０%로 중립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떨

어졌다. 

  경치는  0.０％에서 50.０%로, 국방은 0.０％에서 30.０%로,　과학은 0.０％

에서 10.０%로 부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외교는 50.０%에서 10.

０%로,　사회/범죄/자연 재해는 50.０%에서 0.０％로 부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

이 떨어졌다. 

  이와　같은　신문사들의　시기별　차이를　통계적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 

신문인 <한겨레>의 경우,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 긍정적과 중립적

인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인 보도

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 긍정적인 보도 태도가 통

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립적과 부정적인 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드 배치”는 한국 언론사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보도 주제에 따라 

보도태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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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소계

이전 이후

긍 중 부 긍 중 부

정치

23

(17.6)

50

(32.9)

40

(23.０)

13

(16.7)

42

(27.3)

33

(20.5)

외교

13

(9.9)

10

(6.6)

8

(4.6)

14

(17.9)

18

(11.7)

39

(24.2) 

경제

42

(32.1)

53

(34.9)

65

(37.4)

22

(28.2)

29

(18.8)

14

(8.7) 

문화

10

(7.6)

11

(7.2)

5

(2.9)

3

(3.8)

7

(4.5)

4

(2.5) 

국방

9

(6.9)

15

(9.9)

6

(3.4)

9

(11.5)

31

(20.1)

30

(18.6) 

사회/범죄/자

연 재해

5

(3.8)

5

(3.3)

31

(17.8)

3

(3.8)

10

(6.5)

13

(8.1) 

보건/복지/건

강

1

(0.8)

0

(0.0)

1

(0.6)

0

(0.0)

3

(1.9)

3

(1.9) 

관광/여행

16

(12.2)

1

(0.7)

2

(1.1)

1

(1.3)

2

(1.3)

7

(4.3) 

환경

0

(0.0)

2

(1.3)

15

(8.6)

0

(0.0)

1

(0.6)

13

(8.1) 

과학

7

(5.3)

0

(0.0)

1

(0.6)

8

(10.3)

5

(3.2)

2

(1.2) 

스포츠

4

(3.1)

4

(2.6)

0

(0.0)

5

(6.4)

6

(3.9)

2

(1.2) 

기타

1

(0.8)

1

(0.7)

0

(0.0)

0

(0.0)

0

(0.0)

1

(0.6) 

합계

131

(100.0)

152

(100.0)

174

(100.0)

78

(100.0)

154

(100.0)

161

(100.0) 

<표 32 >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서 한국의 보도 태도

          (단위: 보도 건수,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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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국 소계

이전 이후

긍 중 부 긍 중 부

정치

0

(0.0)

1

(12.5)

2

(22.2)

2

(25.０)

6

(50.０)

20

(51.3)

외교

1

(4.5)

1

(12.5)

3

(33.3)

0

(0.0)

0

(0.0)

10

(25.6)

경제

5

(45.5)

2

(25.０)

0

(0.0)

1

(12.5)

1

(8.3)

0

(0.0)

문화

10

(45.5)

1

(12.5)

0

(0.0)

2

(25.０)

1

(8.3)

0

(0.0)

국방

1

(4.5)

0

(0.0)

2

(22.2)

0

(0.0)

0

(0.0)

5

(12.8)

사회/범죄/자

연 재해

0

(0.0)

1

(12.5)

1

(11.1)

2

(25.０)

2

(16.7)

0

(0.0)

보건/복지/건

강

0

(0.0)

2

(25.０)

0

(0.0)

0

(0.0)

1

(8.3)

0

(0.0)

관광/여행

3

(13.6)

0

(0.0)

0

(0.0)

0

(0.0)

0

(0.0)

0

(0.0)

환경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과학

2

(9.1)

0

(0.0)

1

(11.1)

0

(0.0)

0

(0.0)

1

(2.6)

스포츠

0

(0.0)

0

(0.0)

0

(0.0)

1

(12.5)

1

(8.3)

0

(0.0)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1

(2.6)

합계

22

(100.0)

8

(100.0)

9

(100.0)

8

(100.0)

12

(100.0)

39

(100.0)

<표 33 >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서 중국의 보도 태도

          (단위: 보도 건수,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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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이전 이후

긍 중 부 긍 중 부

정치

23

(15.０)

51

(31.9)

42

(23.０)

15

(17.4) 

48

(28.9)

53

(26.5)

외교

14

(9.2)

11

(6.9)

11

(6.0)

14

(16.3) 

18

(10.8)

49

(24.5)

경제

47

(30.7)

55

(34.4)

65

(35.5)

23

(26.7)

30

(18.1)

14

(7.0)

문화

20

(13.1)

12

(7.5)

5

(2.7)

5

(5.8)

8

(4.8)

4

(2.0)

국방

10

(6.5)

15

(9.4)

8

(4.4)

9

(10.5)

31

(18.7)

35

(17.5)

사회/범죄/자

연 재해

5

(3.3)

6

(3.8)

32

(17.5)

5

(5.8)

12

(7.2)

13

(6.5)

보건/복지/건

강

1

(0.7)

2

(1.3)

1

(0.5)

0

(0.0)

4

(2.4)

3

(1.5)

관광/여행

19

(12.4)

1

(0.6) 2(1.1)

1

(1.2)

2

(1.2)

7

(3.5)

환경

0

(0.0)

2

(1.3)

15

(8.2)

0

(0.0)

1

(0.6)

13

(6.5)

과학

9

(5.9)

0

(0.0)

2

(1.1)

8

(9.3)

5

(3.0)

3

(1.5)

스포츠

4

(2.6)

4

(2.5)

0

(0.0)

6

(7.0)

7

(4.2)

2

(1.0)

기타

1

(0.7)

0

(0.0)

0

(0.0)

0

(0.0)

0

(0.0)

2

(1.0)

합계

153

(100.0)

160

(100.0)

183

(100.0)

86

(100.0)

166

(100.0)

200

(100.0)

<표 34 >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서 두 나라의 보도 태도

       (단위: 보도 건수,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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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겨례

이전 이후

긍 중 부 긍 중 부

정치
11

(18.０)

21

(30.０)

25

(24.０)

9

(20.9)

18

(18.5)

15

(19)

외교
12

(19.7)

9

(12.9)

2

(1.9)

11

(25.6)

16

(19.8)

16

(20.3)

경제
20

(32.8)

17

(24.3)

37

(35.6)

9

(20.9)

15

(18.5)

5

(6.3)

문화
6

(9.8)

5

(7.1)

5

(4.8)

1

(2.3)

2

(2.5)

3

(3.8)

국방
6

(9.8)

12

(17.1) 5(4.8)

4

(9.3)

19

(23.5)

20

(25.3)

사회/범죄/

자연 재해

1

(1.6)

4

(5.7)

18

(17.3)

1

(2.3)

6

(7.4)

8

(10.1)

보건/복지/

건강

0

(0.0)

0

(0.0)

0

(0.0)

0

(0.0)

0

(0.0)

1

(1.3)

관광/여행
1

(1.6)

1

(1.4)

1

(1.0)

0

(0.0)

0

(0.0)

5

(6.3)

환경
0

(0.0)

0

(0.0)

10

(9.6)

0

(0.0)

0

(0.0)

4

(5.1)

과학
1

(1.6)

0

(0.0)

1

(1.0)

5

(11.6)

1

(1.2)

1

(1.3)

스포츠
2

(3.3)

1

(1.4)

0

(0.0)

3

(7.0)

4

(4.9)

1

(1.3)

기타
1

(1.6)

0

(0.0)

0

(0.0)

0

(0.0)

0

(0.0)

0

(0.0)

합계
61

(100.0)

70

(100.0)

104

(100.0)

43

(100.0)

81

(100.0)

79

(100.0)

<표 35 >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서 <한겨레> 보도 태도 

          (단위: 보도 건수, ()은 %)

<한겨레> : 긍정 : X2=10.452, df=9, p>.05 / 중립: X2=8.627a, df=8 p>.05/

             부정:X2=55.984a, df=1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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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선일보

이전 이후

긍 중 부 긍 중 부

정치
12

(17.1)

29

(35.4)

15

(21.4)

4

(11.4)

24

(32.9)

18

(22.０)

외교
1

(1.4)

1

(1.2)

6

(8.6)

3

(8.6)

2

(2.7)

23

(28.０)

경제
22

(31.4)

36

(43.9)

28

(40.０)

13

(37.1)

14

(19.2)

9

(11.０)

문화
4

(5.7)

6

(7.3)

0

(0.0)

2

(5.7)

5

(6.8)

1

(1.2)

국방
3

(4.3)

3

(3.7)

1

(1.4)

5

(14.3)

12

(16.4)

10

(12.2)

사회/범죄/

자연 재해
4

(5.7)

1

(1.2)

13

(18.6)

2

(5.7)

4

(5.5)

5

(6.1)

보건/복지/

건강
1

(1.4)

0

(0.0)

1

(1.4)

0

(0.0)

3

(4.1)

2

(2.4)

관광/여행 15

(21.4)

0

(0.0)

1

(1.4)

1

(2.9)

2

(2.7)

2

(2.4)

환경
0

(0.0)

2

(2.4)

5

(7.1)

0

(0.0)

1

(1.4)

9

(11.０)

과학 6

(8.6)

0

(0.0)

0

(0.0)

3

(8.6)

4

(5.5)

1

(1.2)

스포츠
2

(2.9)

3

(3.7)

0

(0.0)

2

(5.7)

2

(2.7)

1

(1.2)

기타
0

(0.0)

1

(1.2)

0

(0.0)

0

(0.0)

0

(0.0)

1

(1.2)

합계
70

(100.0)

82

(100.0)

70

(100.0)

35

(100.0)

73

(100.0)

82

(100.0)

<표 36 >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서 <조선일보> 보도 태도 

          (단위: 보도 건수, ()은 %)

<조선일보>:   긍정: X2=13.197a, df=9, p>.05/ 중립:X2=27.881a, df=11, p<.05 

             부정: X2=36.001a, df=11, p<.05 

한국 신문인 <한겨레>의 경우,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 긍정적과 

중립적인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인 

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 긍정적인 보도 태도가 통

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립적과 부정적인 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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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민일보

이전 이후

긍 중 부 긍 중 부

정치
0

(0.0)

1

(14.3)

2

(28.6)

1

(33.3)

6

(54.5)

15

(51.7)

외교
1

(6.3)

1

(14.3)

2

(28.6)

0

(0.0)

0

(0.0)

9

(31.０)

경제
5

(31.3)

1

(14.3)

0

(0.0)

0

(0.0)

1

(9.1)

0

(0.0)

문화
6

(37.5)

1

(14.3) 0(0.0)

0

(0.0)

0

(0.0)

0

(0.0)

국방
1

(6.3)

0

(0.0)

2

(28.6)

0

(0.0)

0

(0.0)

2

(6.9)

사회/범

죄/자연

재해

0

(0.0)

1

(14.3)

0

(0.0)

2

(66.7)

2

(18.2)

0

(0.0)

보건/복

지/건강

0

(0.0)

2

(28.6)

0

(0.0)

0

(0.0)

1

(9.1)

1

(3.4)

관광/

여행
3

(18.8)

0

(0.0)

0

(0.0)

0

(0.0)

0

(0.0)

1

(3.4)

환경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과학
0

(0.0)

0

(0.0)

1

(14.3)

0

(0.0)

0

(0.0)

0

(0.0)

스포츠
0

(0.0)

0

(0.0)

0

(0.0)

0

(0.0)

1

(9.1)

0

(0.0)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1

(3.4)

합계
16

(100.0)

7

(100.0)

7

(100.0)

3

(100.0)

11

(100.0)

29

(100.0)

  즉, “사드 배치”는 한국 언론사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보도 주제에 따라 

보도태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표 37 >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서 <인민일보> 보도 태도

          (단위: 보도 건수, ()은 %)

<인민일보> : 긍정: X2=19.000, df=6, p<.05 / 중립: X2=6.679a, df=6, p>.05/

               부정:X2=7.903a, df=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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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광명일보

이전 이후

긍 중 부 긍 중 부

정치
0

(0.0)

0

(0.0)

0

(0.0)

1

(20.0)

0

(0.0)

5

(50.0)

외교
0

(0.0)

0

(0.0)

1

(50.０)

0

(0.0)

0

(0.0)

1

(10.0)

경제
0

(0.0)

1

(100.0)

0

(0.0)

1

(20.0)

0

(0.0)

0

(0.0)

문화
4

(66.7)

0

(0.0)

0

(0.0)

2

(40.０)

1

(100.0)

0

(0.0)

국방
0

(0.0)

0

(0.0)

0

(0.0)

0

(0.0)

0

(0.0)

3

(30.０)

사회/범

죄/자연

재해

0

(0.0)

0

(0.0)

1

(50.０)

0

(0.0)

0

(0.0)

0

(0.0)

보건/복

지/건강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관광/

여행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환경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과학
2

(33.3)

0

(0.0)

0

(0.0)

0

(0.0)

0

(0.0)

1

(10.０)

스포츠
0

(0.0)

0

(0.0)

0

(0.0)

1

(20.０)

0

(0.0)

0

(0.0)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합계
6

(100.0)

1

(100.0)

2

(100.0)

5

(100.0)

1

(100.0)

10

(100.0)

<표 38 >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서 <광명일보> 보도 태도

          (단위: 보도 건수, ()은 %)

<광명일보>:   긍정:X2=５.６２２, df=4, p＞.05/ 중립:X2=２.０００, df=1, p＞.05 

             부정: X2=８.４００, df=４, p＞.05 

  중국 신문인 <인민일보>의 경우,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 중립

과 부정적인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긍

정적인 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일보>는 

긍정적, 중립적과 부정적인 보도태도　모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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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중 언론 보도에 나타난 한중 국가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

의  <조선일보>와 <한겨래> 그리고 중국의 <인민일보>, <광명일보>에 보도된 

양국과 관련된 기사를  대상으로, 기사의 형태, 기사의 주제, 기사의 보도태도 

등을 비교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보도량을 비교해 보면,  한국 언론의 

경우, 사드배치 전이 배치 후보다 많았고, 중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전보다 

사드 배치 후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드배치 이후

에 중국 언론이 한국에 비교적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각　언론사별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보도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과 중국 신문사들의 상

대국에 대한 보도량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 한중 신문에 보도된 기사형태는 신문들 간에 차이를 

보였다.

  한중 양국 언론에 관련 보도는 한국 기사와 중국 기사를 합한 전체 기사의 

유형을 살펴보면,  스트레이트 , 기획/특집 기사, 사설/칼럼, 인터뷰, 독자투고, 

해설,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스트레이트, 기획/특집, 사설/칼럼, 인터

뷰, 독자투고, 해설,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 언론은 스트레이트, 독

자투고, 기획/특집, 해설, 기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나라의 기사를 비교해 볼 때 한중 언론 모두가 스트레이트 기사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언론의 경우 기획/특집 기사를 중국 신문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한국 언론 기사유형은 중국보다 더 

다양하게 나왔다. 

  각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한겨레>와 <인민일보>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조

선일보>와 <광명일보>는 기획/특집 기사를 전체 평균치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

으로 나타났다. <광명일보>는 4개 신문 중에 독자투고 기사를 가장 많이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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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이후에 스트레이트 비율이 

5.5% 정도  높아지고, 인터뷰와 사설/칼럼의 비율도 조금씩  높아졌다. 근데 

해설은 1.8%, 독자투고, 독자투고는 (각각) 2.2% 정도 그 비율이 낮아졌다. 반

면, 중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이후에 스트레이트가 17.4%로, 해설은 15.4%

로, 기획/특집, 인터뷰는(각각) 14.3%, 독자투고는 2.4% 정도 낮아졌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한겨레>의 경우는 해설은 

3.4% , 독자투고도 0.4% , 스트레이트가 0.3% 정도 떨어졌다. 근데 인터뷰는 

1.7% , 기획/특집은 1.5%, 사설/칼럼은 0.8% 정도 많아졌다. <조선일보>의 기

사 유형은 기획/특집은 5.9%, 독자투고는 4.1%, 기타는 0.9%, 사설/칼럼은 

0.6%, 인터뷰는 0.5% 정도 떨어졌다. 반면에는 스트레이트는 11.8% 정도 많아

졌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인민일보>의 경우 스트레이트가 6.0%, 해설이 1.0% 

정도 떨어졌다. 독자투고가 4,7%, 기타 2.3% 정도 많아졌다. 기획/특집, 사설/

칼럼, 인터뷰는 다 변화가 없다. <광명일보>는 스트레이트 기사 비율이 5.6%, 

독자투고는 3.1% 정도 떨어졌다. 기획/특집은  18.8% 많아졌다. 해설, 사설/컬

럼, 인터뷰는 다 변화가 없다. 

  한국 신문인 <한겨레>와 <조선일보>는 기사 유형이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신문인 <인민일보>와 

<광명일보>는 사드 배치 이전과 사드 배치 이후 기사 유형의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사드 배치’는 한국 언론의 기사 유형에 영향을 미쳤으나 중국 

언론의 기사 유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 한중 신문에 보도된 기사 주제 내용은 신문들 간에 

차이를 보였다.

  한국 언론과 중국 언론의 기사를 합한 전체 기사의 주제 유형을 살펴보면, 

‘경제’가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정치’, ‘외교’, ‘국방’, ‘사회/범죄/재

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환경’, ‘과학’, ‘스포츠’, ‘보건/복지/건강’ 등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언론사별로 기사주제를 살펴보면, ＜한겨레＞는　경제，정치, 외교,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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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범죄/자연재해 순으로　 많았고, 문화，환경 , 스포츠，과학 등의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경제, 정치  순으로 많았고,  외교 , 국방 , 사회/

범죄/자연재해 , 관광/여행 , 환경, 과학, 스포츠 등의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인민일보>는 정치 , 외교 , 경제, 문화 , 국방 , 보건/복지/건강, 사회/범죄/

자연재해 , 관광/여행 , 과학, 스포츠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광명일보>는 

정치 , 문화, 과학, 국방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외교, 경제, 사회/범죄/자

연재해 , 스포츠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신문사별　기사주제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경제’를 전체 평균치보다 많이 보도

한 반면 중국 언론은‘정치’, ‘외교’, ‘문화’, 분야를 전체 평균치보다 많이 보도 

하였다. 

  신문별로 보면 <한겨레>는 외교, 국방, 사회/범죄 분야, <조선일보>는 경제, 

관광/여행, 환경 분야, <인민일보>는 정치, 외교, 문화, 보건/복지 분야 ,<광명

일보>는 문화, 과학 분야를 타 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한국 언론을　 살펴보면, 외교는 11.3％，　 국방은　

11.2％ 정도　 기사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졌고，　 경제는　 18.5％, 정치는 

2.3%, 문화는 2.1%, 사회/범죄/재난은 3.3% 정도 그 비율이 낮아졌다. 반면, 

중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이후  ‘정치’는 39.8%, 외교는4.1% 정도 높아졌

고, ‘경제’는 14.5%, ‘문화’ 기사는 23.1% 정도 크게 낮아졌다. 그 외 외교, 국

방, 보건/복지/건강, 스포츠는 조금 높아졌고, 과학은 조금 낮아졌다.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한겨레>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외교, 국방(각각) 

11.4%, 스포츠가 2.6%, 과학 2.5%, 관광/여행 1.2% 정도 순으로 높아졌다. 반

면에는 경제가 17.1%, 문화는 3.8%, 정치는 3.6% , 사회/범죄는 2.4%, 환경은 

2.3% 정도 떨어졌다.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외교가11.1%, 국방 11% , 환경이2.1%, 

보건/복지가 1.7%, 과학 1.5%, 스포츠 0.3% 정도 비율이 좀 높아졌다. 반면에

는 경제가19.8%, 관광/여행 4.6%, 사회/범죄 2.3%, 정치 1.0%, 문화 0.3%, 정

도 비율이 좀 떨어졌다. 나머지는 것은 거의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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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는 정치가 41.2%, 외교가 7.6% 정도 비

율이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사회/범죄가 3.7%, 보건/복지 2.6%, 과학 ,기타(각

각) 2.3% 정도 비율이 좀 높아졌다. 반면에는 문화 23.3%, 경제가 17.7%, 관광

/여행10.０% 정도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 국방이 5.3 %, 과학 3.3% 정도 비율

이 좀 떨어졌다. 

  <광명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는 정치 37.5%, 국방 18.8%, 과학 6.3% 

정도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반면에는 문화가 25.6 %, 과학이15.9%, 사회/범죄

가 11.1% 정도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 외교와 경제가 다 4.8% 정도 비율이 떨

어졌다. 다른 것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이어　각　신문사별로　사드배치　이전과　사드배치　이후의　기사주제　차이

를　통계적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 신문인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

중국 신문인 <인민일보>의 경우, 통계적으로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기사 주제

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신문인 <광명일보>는 사드배치 

이전과 사드배치 이후 기사 주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드 배치’

는 한국 언론의 중국에 대한 기사 주제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 한중 기사 보도 태도는 신문들 간의 차이를 보였다. 

먼저 한국　언론과　중국　언론의 기사를 모두 합한 전체 기사의 보도 태도를 

살펴보면, ‘부정적’ 기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부정

적인 기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부정적 , 중립적 , 긍정적 대도　순으로 나타

났지만, 중국 언론은 부정적 , 긍정적 ，중립적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언론의 경우 부정적인 기사와 긍정적인　기사 비율이 전체 평균치와 비스하게 

나타났지만, 중국 언론은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기사가 전체 평균치보다 많았

다. 또한, 중국 신문의 경우 중립적 기사 비율도 전체 평균치보다 높았다.  

  언론사별 보도태도를 살펴보면, <한겨레> 신문은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긍정적인 태도와 중립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중립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긍

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인민일보>가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

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긍정적인 태도와 중립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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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가  긍정적인 태도 , 부정적인 태도  많이 나타났다. 중립적인 태도가 적

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각　신문사별　보도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나라별로 시기별 보도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사드 배치 결

정 이후에는 긍정적 기사는8.9% 정도 낮아졌고, 부정적 기사가 2.9% 정도약간 

높아졌고, 중립은 5.9% 정도 조금 높아졌다.

  중국 언론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는 부정적 기사 비율이 43% 정도 크게 

높아졌고, 긍정적 기사 비율이 43.8% 정도 크게 낮아졌다. 그리고 중립적인 기

사 비율은 차이가 없었다. 

  언론사별로 살펴보면,<한겨레>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긍정적　기사가　4.

8％ 정도　줄었고， 중립적　기사는　10.1％ 정도　증가하였다. 반면　부정적　

기사는　5.5％ 정도　낮아졌다．　<조선일보>의　경우 긍정적인 기사는 13.1% 

정도 그 비율이 많이 떨어진　반면 부정적인 기사가 11.7% 정도 높아졌다. 중

립적인 기사는 1.5% 정도 비율이 약간 떨어졌다. 

  중국　언론인　<인민일보>의 경우,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긍정적인 보도태도

가 46.3% 정도 그　비율이 아주　많이 떨어졌고 부정적인 보도태도는 44.1% 

정도 그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 <광명일보>　또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긍정

적인 태도가 35.4% 정도 비율이 많이 떨어졌고， 부정적인 태도는 40.3% 정도 

그　비율이 훨씬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신문사들의　시기별　보도태도　차이는　＜한겨레＞　신문을　제

외한　３개의　신문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한국 

신문인 <한겨레> 신문은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선일보>와　<인민일보>，<광명일보>는 사드배치 

결정　이전과 사드배치 이후 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

였다.　즉, ‘사드 배치’는 <조선일보>와 <인민일보>, <광명일보> 보도 태도에 영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언론 중 <한겨레>가 사드 배치 결정 전후 중국에 관한 기사 보

도 태도 변화가 없지만, <조선일보>가 중국에 관한 기사 보도 태도는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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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떨어지고 부정적인 기사 더 많아졌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보도 내용을 

통해 갖은 지식과 태도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갖게 된 중국 국가 이미지는 나빠

질 수 있다. 반면 중국 언론은 <인민일보>와 <광명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전

후 한국에 관한 기사 보도 태도가 긍정적인 보도 태도가 많이 떨어지고 부정적

인 보도 태도가 많이 높아졌다. 중국 사람들이 이런 보도 내용을 통해 갖은 지

식과 태도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갖게 된 한국 국가 이미지는 나빠질 수 있다.  

  다음에 주제에 따른 보도태도에 관한 결과이다. 

  한국 언론　기사와 중국 언론　기사를 합한 전체 기사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보도태도의　 경우　경제, 정치, 외교 , 문화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그　다음

은　관광/여행 ，국방, 과학, 스포츠 ，사회/범죄/자연 재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인　보도태도는　경제 , 정치 , 외교 , 사회/범죄/자연 재해 , 국방  

등의 순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환경, 보건/복지/건

강, 관광/여행 , 문화 , 과학 등의 순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이를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경제, 정치, 외교 기사에서 긍정적인 

보도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문화, 국방 , 관광/여행 , 과학 , 스포츠 , 사회/범

죄/자연 재해 등의 순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정치 , 경제 , 국방  

순으로 중립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외교 , 문화 , 사회/범죄/자연 재해 , 

스포츠 , 과학 , 보건/복지/건강과 관광/여행과 환경 순으로 중립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경제 , 정치, 외교 , 사회/범죄/자연 재해, 국방  순으로 부정적

인 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반면에는 환경, 보건/복지/건강, 문화 , 관광/여행,  

과학 , 스포츠  순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 언론은 문화, 경제, 관광/여행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났

다. 정치, 외교, 국방, 보건/복지/건강 , 고학, 스포츠  순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범죄/자연 재해와 보건/복지/건강 순으

로 중립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외교 , 스포츠 중립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

났다. 정치 , 외교 , 국방 부정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시회/범죄/자연 재해

와 과학 , 관광/여행  부정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보도 태도는 언론사별로 

차이가 있다. 

  나라별로 비교해 보면 한국 신문의 경우 정치, 외교, 경제, 국방 사회/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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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재해, 보건/복지/건강, 환경 분야 부정적인 기사가 상대적으로 높고 문화, 

관광/여행, 과학, 스포츠의 경우 긍정적 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국 

신문의 경우 정치, 외교, 국방 분야 부정적인 기사가 상대적으로 높고 문화, 보

건/복지/건강, 관광/여행 분야 긍정적 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문사별로 비교 해 보면 <한겨레>는 국방, 사회/범죄/자연 재해 분야 , <조

선일보>는 외교, 환경 분야 , <인민일보>는 정치, 외교 분야, <광명일보>는 정

치, 외교, 국방 분야 부정적인 기사가 전체 평균치보다 높았다. 그리고 <한겨

레>는 정치, 외교, 국방 분야, <조선일보>는 외교, 환경 분야 , <인민일보>는 문

화, 보건/복지/건강, 관광/여행 분야 ,<광명일보>는 문화, 과학, 스포츠 분야 긍

정적인 기사가 전체 평균치보다 높았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외교가 7.2%, 과학 5%, 국방 4.6%,  스포츠 3.3% 정도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많아졌다. 반면 　관광/여행 10.9%,경제는 3.9%, 문화 3.8%, 정치 

0.9% 정도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외교 19.6%, 국방 7.1%, 관광/여

행 3.0% 정도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중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결정 전후를 비교해 보면 이후에는 정치 25.

０%로,　사회/범죄/자연 재해 16.7% , 스포츠  12.6% 정도 긍정적인 태도 비

율이 높아졌다. 경제는 33%, 문화 20.5%, 관광/여행 13.6%, 과학 9.1%, 국방 

4.5%, 외교 4.5% 정도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정치는 37.5%, 사회/

범죄/자연 재해 4.1%,　스포츠는 0.3% 정도 중립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반면에는 보건/복지/건강, 경제(각각) 16.7%, 외교는 12.5%, 문화 4.2% 정도 

중립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정치는 29.1% 정도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

아졌다. 사회/범죄/자연 재해 11.1%, 국방 9.4%, 과학 8.5%, 외교는 7.7% 정

도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한겨레>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는 과학 10%, 사회

/범죄/자연 재해 7%, 외교 5.9%, 스포츠  3.7% , 정치는 2.9% 정도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반면에는 관광/여행 16%, 경제는 11.9%, 문화 7.5%, 

국방 0.5% 정도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외교는 6.9%, 국방 6.4%, 스

포츠  3.5%, 사회/범죄/자연 재해 1.7%,　과학  1.2% 정도 중립적인 태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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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높아졌다. 관광 14%, 정치는 11.5%, 경제 5.8%, 문화 4.6% 정도 중립적

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국방 20.5%, 외교 17.9%, 환경 3.9%, 과학, 스포츠

(각각)1.2%, 보건/복지/건강 1.0% 정도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경제 

29.3%, 사회/범죄/자연 재해 12.5%, 정치는 5%,  문화, 관광/여행(각각) 1.0% 

정도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이후에는 국방 10%, 경제 5.7%,  과학 5.5%  정도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관광/여행 18.5%, 정치는 5.7%, 외교 5.4%, 

보건/복지/건강 1.4%, 환경, 스포츠(각각) 1.0% 정도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

어졌다. 국방은 12.7%,  과학 5.5%, 사회/범죄/자연 재해 4.3%, 보건/복지/건

강  4.1%, 관광/여행  2.4%, 외교 1.5% 정도 중립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경제는 24.7%, 정치 2.5%, 문화 1.3%, 환경, 스포츠(각각) 1.0% 정도 중립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외교는 19.4%, 국방 10.8%, 문화 ,과학 , 스포츠(각각)  

1.2%, 보건/복지/건강, 관광/여행(각각) 1.0%, 정치 0.6% 정도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경제는 29%, 사회/범죄/자연 재해  12.5%, 환경  5.7% 정도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인민일보>는 사드 배치 이후에는 사회/범죄/자연 재해 66.7% , 정치 33.3%

로, 정도 긍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37.5%, 경제 31.3%, 관광/여행 

18.8%, 외교, 문화, 국방(각각) 6.3% 정도 긍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떨어졌

다. 정치는 40.2% , 스포츠  9.1%, 사회/범죄/자연 재해 3.9% 정도 중립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외교, 문화(각각) 14.3%, 경제 5.2% 정도 중립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정치는 23.1%, 보건/복지/건강, 관광/여행(각각) 

3.4%, 외교 2.4% 정도 부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국방은 21.7%,　

과학 14.3% 정도 부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광명일보>는 사드 배치 이후에는 경치, 경제,　스포츠(각각)  20.０% 정도 

긍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문화는 26.7%, 과학 33.3% 정도 긍정적

인 보도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정치는   50.０%, 국방 30.０%,　과학  10.０% 

정도 부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외교는 40.０%,　 사회/범죄/자연 

재해는 50.０% 정도 부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이와　같은　신문사들의　시기별　차이를　통계적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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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인 <한겨레>의 경우,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 긍정적과 중립적

인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인 보도

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 긍정적인 보도 태도가 통

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립적과 부정적인 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한국 언론 중 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 관광/여행, 경제, 문화, 정치에 

관한 기사는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지고 외교, 국방, 관광/여행에 관한 기

사는  부정적인 대도 비율이 높아졌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보도 내용을 통해 

갖은 지식과 태도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갖게 된 중국 그 분야의 국가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 반면에 중국 언론 중 사드 배치 결정 후 한국 경제, 문화, 관

광/여행, 과학, 국방, 외교에 관한 기사는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지고 외교, 

국방, 관광/영행에 관한 한국 기사는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는데 중국 사

람들이 이런 보도 내용을 통해 갖은 지식과 태도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갖게 된 

한국 그 분야의 국가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 

  본 논문은 한중 양국 이미지를 살펴보면서 신문이라는 매체에 국한되어 아쉽

다. 또한 독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았다. 향후 방송과 같은 다른 매체와 

함께 대중이 염두에 둔 한중 양국 이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후속 연구

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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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examined the national image of Korea and China 

mirrored in Korea and China newspaper before and after the 

arrangement of THAAD. 

  To identify the national image of Korea and China in the Korean 

and Chinese press before and after the arrangement of THAAD, this 

study content analyzed The Hankyoreh , which is the representative of 

Korea progress newspaper and a lot of the publication and The 

Chosun IIbo, which is the representative of Korea conservative 

newspaper and The People’s Daily, which is the official orga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Guangming Daily , which is controlled by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a Democracy Alliance. Besides, category analysis was conducted 

to figure out the specific national image of Korea and Chinese.

  The period of analysis was one year before  the announcement of 

the arrangement of the THAAD, and one year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arrangement of the THAAD, that is from the July 8th, 2015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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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ly 7th, 2016 and from the  July 8th, 2016 to the July 8th, 2017. 

The result showed that after the arrangement of the THAAD, the 

coverage of the Korea press was more than the coverage of the 

THAAD, the coverage of the Korea press was more than the coverage 

of the China press. After the arrangement of the THAAD, the straight 

news the most frequently used type, and the straight news was 

becoming more in the Korea press, however, the straight news was 

becoming less in the Chinese press. As for the paper news, both of 

two countries, the international paper was frequently used type. 

Relatively, the economy paper was more in Korea paper and the 

culture paper was more in China paper. After the arrangement of the 

THAAD, the politics paper and the economy paper was more and the 

international paper and the culture paper was less in the Korea press, 

however, the international paper was more and the politics paper and 

the culture paper was less in China press. About of the source, after 

the arrangement of the THAAD, the Foreign Office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as becoming more and the others was becoming 

less in Korea press, on the other side, the other press was becoming 

more, the government, the professor, and the expert were becoming 

less in the China press. As for the source type, after the arrangement 

of the THAAD, the anonymity source was becoming less and the real 

name source was becoming more in the Korea press, however, they 

were opposite in the Chinese press. As for the source of news, after 

the arrangement fo the THAAD, the cover news was becoming more 

and the reader submission was less in the Korea press, however, it 

was on the opposite in the China press. The portrait in the news, 

both of two country, the president was more in the press, but the 

society figure and the public official was more in Korea press and the 

ordinary person, the youth and the army were more in the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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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Both of the two country, the male portrait was more than the 

female portrait. The source of  the portrait almost was from the 

foreign press in the two country's press, and the source of the 

portrait was more diversity than China press. As for the subject, after 

the arrangement fo the THAAD, the diplomacy and the national 

defense were becoming more and the economy were becoming less in 

Korea press, on the other side, the politics was becoming more and 

the economy and the culture were becoming less in China press. 

  As for the reporting attitude, after the arrangement of the THAAD, 

the positive news was becoming a little bit less and the negative news 

was becoming a little bit more and the neutral news was a little bit 

more in Korea press, however, the positive news was becoming much 

less, the negative news was becoming much more and the neutral 

news was a little bit more in China press. So, after the international 

affair,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press to adjust the strategy of 

the nationa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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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전문가: 감독, 연예인, 부장, 변호사, 운동선수, 의사, 어른 부약에서 잘하는 

사람

⑧타 언론사: 신문, 방송, 외국 통신사, 외국 신문

⑨자료: 통계, 합의, 문서, 책  등

⑩국회: 국회의원/ 정치인

⑪시민사회단체(환경운동 연합 등 비정부 조직이면서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 

⑫사회. 이익단체( 체육단체, 농수축산업, 노동단체, 문화예술, 중소기업지원센터,

장애인단체 )  

⑬일반인: 네티즈, 시민의 직업을 말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으로 한다.

⑭은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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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법원/검찰/경찰

⑯학생

⑰군인

⑱기타

5.취재원 유형: 

①실명 취재원: 기사에 취재원의 이름과 직책 등이 분명히 밝혀지는 실명 개인

취재원이나 보도자료, 성명서, 법정 판결문등을 말하는 간접 취재원이나 공공 

단체나 기업 등을 말하는 단체 취재원

②익명 취재원: 한 참석자 등과 같이 취재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나 

‘가명’이라고 적은 것이나 성명이 밝혀져 있지 않은 복수의 인물 취재원을 

말하는 불특정 다수 취재원

6. 지면:

①종합/정치면( 당의 정책, 공문 등 게재) 

②경제면

③사회면

④국제면

⑤문화면/연예

⑥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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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오피니언( 여론/사설)

⑧기타 

7.주제: 

①정치/ 각종 시위: 정부와 관련된 활동이나 정책; 정치인 및 그들의 활동 

;부정부패; 정당대회; 국가방문;선거; 승진이나 퇴직 등 인사 변동; 사드 배치 등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시위; 정치 체제; 민주화; 

②외교: 대외의 관계; 외교적 회의; 양토분쟁; 국제 교류; 위안부  등 

③경제: 거래량이나 물건 종류 등 외국과의 무역;무역 협의 관계;농수축산업

현황; 유통 현황; 경제성장률;수준이 세계에서 몇 위; 외환보유액; 환율; 

금리,비트코인 등 금융; 증시; 위안화; 전기차,IT,전자상품,화장품,친환경 등 기업 

경영 및 그의 상품 소개 ; 소비현황; 투자 수매; 인터네 쇼핑;집값;기업 인수; 

인터넷 스타 경제; 창업 경제  등 

④문화/연예/ 오락/종교: 전통 역사/ 민속 문화; 한류의 관한 드라마; 영화; 음악;

예능프로그램; 연예인; 문화 축제 , 교류 ;무형문화 유산; 도자기 등 예술품; 

음식 문화 등 

⑤국방: 국방 건설; 군사 훈련; 국가 안보 및 사드 미사일, 항공모항 같은 무기;

철준; 진군 등 군사 활동; 군인;북한 문제 등 

⑥사회/범죄사건/재난/사고/: 생방송, 관군제 등 인간의 흥미;  자연재해; 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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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이나 교통 등 큰 사고;실종이나 중요한 인물 등 경찰 및 검찰의 수사; 

판결의 범죄사건; 시기; 장기 기증; 민족간의 충돌;병원 의환 분쟁  등 

⑦보건/복지/건강 : 병원; 노인원; 의료보험;취직 ; 장애인;복지; 저소득층; 

봉사활동;  저출산율; 노인화 ; 결혼문제; 유서우 아동 문제; 청소년 문제; 

직장생활; 등 

⑧관광/여가/여행 : 관광객수/관광동향의 상황; 여행지의 홍보;  관광보조물, 

서비스등 

⑨환경: 미세먼지 등 환경과 관련된 문제; 기후 등 자연환경; 생태계 파괴 문제 

; 쓰레기 문제 

⑩과학/ 교육 : 통신, 의료 과학 기술 발전개발; 우주 탐구나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시술; 박람회; 학술 활동; 유치원 ,초 중등 , 고등 및 대학 교육 등 

교육부 관련 기관; 노벨상 

⑪스포츠: 체육 경기 대회; 운동 선수; 감독 등 

⑫기타: 각 분약의 대충 내용

8.보도 태도 : 

①긍정적 ( 3점): 기사논조가 긍정적이거나 지지하는 경우

②중립적 ( 2점):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을 동시에 보도하는 등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할 경우

③부정적 (1점): 기사논조가 부정적이거나 비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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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뉴스의 출처: 

①자체취재/ 자사특파원( 기자나 특파원, 통신원이 쓴 기사)

②외국통신사 ( 외국방송사 이름을 그대로 인용한 기사, AP, UPI ,Reuter)

③국내통신사(연합통신 등)

④독자투고(학자, 전문가 혹은 독자가 투고한 기사)

⑤ 기타( 그 의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

  

10. 인물사진: 

①대통령

②주요 공직자( 장관, 국회의원, 도지사, 주지사 등) 

③주요 사회 인사/ 기업인/ 연예인 등

④사건중심인물(범인) 

⑤일반인(성인) 

⑥청소년/학생 

⑦군인

⑧기타

11.사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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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사 기자

②외신.타 매체

③독자제공

④기타 (출처가 불분명)

12.인물사진의 성별:

①남

②여 

③혼합

④기타

13.  시기:

①2015년7월8일-2016년 7월7일

②2016년7월8일-2017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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